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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말 

 

책을 내면서

혜록 성의순 (우계문화재단 교육 이사)

‘만화 우계 성혼’ 책
 우계문화재단은 지행일치,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하신 우계 

성혼 선생의 참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2019. 05. 21.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장학사, 초
중고등 78개 학교에 공문과 책을 발송했습니다.

2019. 06. 10.(월) 10:00 파주교육지원청 이형수 교육장, 

김찬웅 장학사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공문과 책 드렸습니다.

여름 방학 전 말복 중에 걸어서 걸어서 명함, 공문 80장, 

책 50권 들고 3회에 39개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1. 2019. 07. 09.(화) 09:00~21:00 야당역 8개 학교 방문 
2. 2019. 07. 11.(목) 09:00~21:00 운정역 10개교, 금릉역 

5개교 방문
3. 2019. 07. 16.(화) 09:00~21:00 금촌역 5개교, 교하지

역 5개교, 문산역 6개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인성 교육용 교
재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최봉희 회장님과 성의순 교육 이사의 만남은 행운
2019. 07. 24.(수) 11:00 첫 전화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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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화) 금촌중학교 방문한 것을 아시고, 최봉희 국어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역사적인 날, 하늘이 활짝 열리는 기
분 뛸 뜻이 기뻤습니다.

지금은 용인에서 교감 준비 교육 중인데, 8월 9일 끝남.

우계 성혼 기념관에서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 진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고맙습니다.

2019.08.14(수) 19:00 2번째 통화.

백일장, 독후감, 독서 토론회 계획서 금주 중 주신다고 하셨다.

2019.09.15(일) 10:00~22:00 첫 만남
우계 성혼 선생 재실에서 성호경 이사장님, 성유경 상임이

사님, 최봉희 선생님, 서영훈 선생님, 성의순 교육 이사 만나
서 백일장, 독서토론, 독후감, 골든벨 행사, 광탄중학교 독서 
토론 210명, 우계문화재단에서 <만화 우계 성혼> 책 230권 
기증, 멘토 토론 진행비 130만 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출판 글벗, 글벗문학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3회 글벗시화전에 「풋대추 세알」 시 출품 시화 제작
제4회 글벗시화전에 「모란」시, 캐리커처 시, 엽서전.

제5회 글벗시화전에 「모란」시로 모란 등 작품, 족자, 다
포, 성의순 작사, 전한준 작곡, 서지연 편곡, 성의순 노래, 글
벗사랑 낭송, 글벗 인사 노래.

#글벗 백일장 제7회 글제: 커피 「왈츠와 닥터 만에서 팔
순잔치」로 아차상 수상.

#글벗백일장 제8회 글제 : 「글벗 사랑」으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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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책 출판, 이런 것이 다 
최봉희 회장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로 부모, 선생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최봉희 회장님 만난 것이 행운, 글벗 사랑으로 
피어나다. 글벗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성을 들여 그것을 바라
봐 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 

그 순간 글벗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고, 글벗 사랑 속으로 
풍덩 빠져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순간,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
는 순간,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이 환하게 들어차는 순간이 있
다. 만남의 경이로움이다.

2022년 10월에 성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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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의 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는 기쁨

성호경(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의순 선생의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의순 선생은 우계문화재단의 교육 이사로 활동하면서, 초
중고등학교는 물론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열정
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1만 시간 이상의 교육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성의순 작가를 존경하고 응
원한다.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은 우계 성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교육자료를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 자료다. 그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예절교육, 나눔의 교육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저술하거나 자료를 모은 소중한 
책이다. 널리 알려져서 소중하게 쓰이길 소망한다.

우계 성혼(成渾, 1535년 6월 25일 ~ 1598년 6월 6일) 선
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작가이자 시인이다. 아울러 성리
학자, 철학자, 정치인으로 그의 명성은 높다. 휴암 백인걸 문
하에서 배우다가, 율곡 이이(李珥) 선생을 만나 평생 친구로 
지냈다. 여러 번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나 거듭 사퇴하다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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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이이의 권고로 출사했고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문묘
에 종사된 우리나라 18현 중의 한 분이시다.

선조 때 여러 관직에 제수되고도 나가지 않았으나, 이이의 
거듭된 추천으로 출사했지만, 동인들로부터 서인으로 지목되
어 공격을 받기도 했다. 서인의 영수 역할을 할 때 동인과 서
인의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 당시 최영경, 정개청을 구
원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역으로 동인들로부터 그가 최영경, 정
개청 등을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1592년(선조 25

년) 임진왜란 때 세자인 광해군의 부름을 받아 그를 돕고 평
양에 올라가 선조를 만났으나, 왜란 초 선조가 피난할 때 행
차하는 길목에 살면서도 호종하지 않았다고 음해하여 동인 이
홍로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후 죽은 후에까지 동인들과 남
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의 학문은 이황의 이기이원론과 이이의 ‘이기일원론’의 절
충을 취하였다. 학문 연구를 하다 생애 후반에는 관직에 투신
하여 찬성(讚成)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해 세
자를 모시었고, 1594년 좌참찬으로 있을 때 영의정 유성룡
(柳成龍)과 함께 주화론을 주장한 일이 문제 되어 매국노로 
낙인찍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된다. 율곡 이이, 송강 정철, 구
봉 송익필과 친분이 깊었다. 조헌, 김덕령, 정철, 윤황, 황신, 

이귀, 김자점 등이 그의 문하생이었다.

끝으로 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작품을 감상하며 글을 맺고
자 한다.



8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병 없는 이내 몸도 분별없이 늙으리라.

- 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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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시

 초당 한 간 세운 뜻은

시인 성명순

어찌 금준미주였으랴

송강이 성권농을 찾아 재를 넘은 까닭은

오류선생의 갈건녹주를 본받은

박주산채의 부름이었으리라

일찍이 공명부귀에는 뜻이 없어

청산유수와 청풍명월에서

세상의 혼탁함 애써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쳤나니

높은 뜻 다시 기려 

초당 한 간 세우고 헌호로 삼가 몇 자 적으니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가슴에 새긴 글자가 또렷하고 향기롭다

온고지신의 가르침은

강산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배움의 바른길

우계의 가르침 또박또박 받아 읽는 소리

초당 너머 온 들녘에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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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 큰선비

                 

혜록 성의순

우계 성혼은 평생
병마와 싸우고 종이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다.

왕에겐 직언을 마다하지 
않은 참 선비였다.

우계 성혼은 평생 벼슬을
멀리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수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조선 시대의 큰 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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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 선생님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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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성혼’ 만화책이 나오다

- 김용헌 기자 mail yongheon716@hanmail.net

한국 정신 문화의 체계를 세운 우계 성혼(1535~1598) 선
생의 이야기가 만화라는 형식으로 처음 출판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우계 성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친
구, 학문, 후학 양성, 친구와 만남, 선비 이야기, 사상, 임진왜
란, 제자 등을 다뤘다.

성혼의 삶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유명 인물과 
유학을 만나게 된다.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 인의예지, 사
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을 배우게 된다.

우계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평생 벼슬을 
탐하지 않았다. 선조가 주요 관직을 수없이 하사했으나 거의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벼슬을 한 기간을 모두 합
해도 채 1년이 못 된다. 그러면서도 평생 후학 양성에 힘쓰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
렸다.

학문적으로는 율곡과 반대편에 섰으나 서로 존중하며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졌다.

여진족 니탕개가 침범했을 때 병조판서에 오른 율곡은 상황
이 다급해서 임금의 허락 없이 당장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린
다. 이에 동인은 율곡이 임금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위기에 빠진다. 이에 우계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
에 부득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용감한 신하를 탄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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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려 율곡을 구한다.

가볍지 않은 역사와 사상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한 만화로 
꾸며, 성혼의 삶과 학문은 물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에 
담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아국 18현의 한 분인 우계 성혼 선생의 삶과 의미
를 우리의 유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
어냈다.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이 기획해 작가 성기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현주 만화가가 그려 2년의 노력 끝에 출
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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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책협동조합, 광탄중학교에서

“독서 토론 한마당 우계 성혼” 개최

 2019-12-18 오후 10:30:22 김용헌 기자

사람책협동조합(이사장 이육남)과 광탄중학교(교장 김순철)

가 주최하고 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파주연천축협장
학재단(이사장 이철호)이 후원하는 "제3회 독서토론 한마당"

이 12월18일 오전 9시 광탄중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계 성혼』 책자를 대상 도서로 광탄중학교 
전교생 220명, 우계문화재단 5명, 사람책협동조합 20명이 참
석했으며, 광탄중학교 15개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람책협동조합 회원 중에서 멘토로 황규출 시인 등 15명
이 참가했고, 우계문화재단에서는 성호경 이사장, 성찬경 상
임이사, 성기일 감사, 성유경 이사, 성의순 교육 이사가 참석
했다.

행사는 1교시(09:10-30) 『우계 성혼』 책 읽기, 2교시
(09:40-10:25) 마음 나누기, 독서 토의 및 토론, 3교시
(10:35-11:20) 우계 성혼 독서토론과 발표 자료 작성, 4교시
(11:40-12:40) 퀴즈와 15개 반에서 각각 대표가 단상에 나
와 토론 결과 발표를 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15개의 각 반에서 실시했고, 4교시
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성호경 우계재단 
이사장과 이육남 사람책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토론 한마당이 벌어졌다. 2교시와 3교시에는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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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멘토 15명이 토론을 이끌었다.

성호경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계 선생은 파주 출신으로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면서도 공은 남에게 돌리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훌륭한 대학자이셨다. 우계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육남 이사장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탄중학
교 교장 선생님,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님, 이철호 파주
연천축협장학재단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4교시 토론은 강당에서 이은희 선생의 사회로 진행됐다. 1

조 대표 김민건 학생은 “우계 성혼' 책자를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다. 우계 선생을 본받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했다.

제11조 대표 김민건 학생은 마인드맵(생각 그물)을 작성해 
이목을 끌었다. 그 맵은 우계 성혼에서 출발해 ①친구 관계, 

②공부하는 방법, ③업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 그 아래 
여러 갈래로 생각을 표현했다.

제14조 대표 안서영 학생은 “우계는 도의지교로 율곡 이이, 

구봉 송익필, 송강 정철과 사귀였다. 우계의 교육은 서실에서 
예절, 공동생활 규칙 22가지, 공부지침서, 독서법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전교 학생이 참가하는 O, X 퀴즈를 해서 끝까지 남
은 11명의 학생에게 상품권을 수여했다.

4교시 토론 한마당이 끝난 후 학교 식당에서 파주연천축협
장학회가 후원한 돈가스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계문화재단은『만화 우계 성혼』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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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권을 기증했고,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은 1만원 상당 돈가
스 250개를 후원했다.

이번 독서토론 한마당 행사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사회의 경륜이 있는 멘토가 함께 참여
하여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 끼, 행복을 주는 기회
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한마당의 토론 주제가 우계 성혼 선생
으로 청소년의 인성의 함양에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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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우계 성혼』독서토론회 성황

- 파주 광탄중학교 220명 참가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우계 성혼 선생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독서토론 한마당이 2019년 12월 18일 파주시 광탄중학교(교
장 김순철)에서 개최됐다. 

광탄중학교와 사람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우계문화재
단과 연천축협장학재단이 함께 후원한 이 날 토론회에서 광탄
중학교 전교생 220명이 참가하였고, 독서 멘토 15인이 참여
했으며 우계문화재단에서 성호경 이사장과 4인의 이사가 참
석했다. 

우계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만화 『우계 성혼』을 텍스트로 
하여 15개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가학생
은 우계 선생의 일생과 도학정신, 율곡, 송강 등과의 우정 등
을 높이 평가했다 

우계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위해 만화책 『우계 성혼』을 
250부 기증했다. 

- 유교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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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축사

- 이육남 사람책협동조합 이사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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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순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와 학생들 토의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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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 인문학아카데미

-2020.1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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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성혼을 말하다

 

 “만약 견해의 경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내가 조금 낫다 할 
수 있으나, 몸가짐의 독실함에 있어서는 내가 우계에게 미치
지 못한다.” 하였다. - 율곡 이이(栗谷 李珥)

 자신이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이지함, 성혼, 이이 세 사람
인데, 그 가운데 이지함과 성혼은 동방의 남자로서 욕심의 함
정에서 초탈한 분이라고 추앙하였다. - 중봉 조헌(重峯 趙

憲)

 “성혼의 재능을 천하를 능히 경륜할 만하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칠지도 모르나 그 위인이 본디 선을 좋아합니다. 선을 좋
아하면 천하도 다스릴 수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찌 쓸 
재목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몸에 고질이 있어 필시 헌관(憲

官)의 직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사람을 반드시 한가
한 자리에 붙인 후에 때때로 경연 자리에 입시하게 하면, 선
한 도를 개진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이가 선조 임금에게 성혼을 추천하는 말
[선조실록] 13년(1580년) 12월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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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성혼의 파산 서원

 

파산 서원 답사
조선 중기 학자인 청송 성수침(1493~1564)과 그의 아들 

우계 성혼(1535~1598), 절효공 성수종(1495~1533) 및 휴
암 백인걸(1497~1579)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
이다.

조선 선조 1년(1568)에 율곡 이이 등 파주 지역 유생들이 
세웠고, 효종 1년(1650) 나라에서 현판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후에 복구하였으나 6.25 전
쟁으로 다시 불탔고, 1966년 서원의 사당만을 복원하였다.

사당 주위에는 담장이 둘러져 있고, 정면 가운데에 솟을삼
문을 두었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
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이 건물의 
주춧돌과 기단석 등은 세울 당시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면은 툇마루로 개방해 놓았다.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전국 47개
의 서원 중 하나이다.



68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우계기념관(牛溪記念館)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성혼(成渾, 1535~1598)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
로 아버지는 성수침(成守琛)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우계(牛溪)이다. 그는 문묘(文廟)에 모시어진 우리나라 18명
의 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호학파의 중심인물이다.

 성혼은 평생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학문과 교육
에 힘썼고, 유학의 이론에도 매우 해박했으며 고결한 인품과 
수양(修養)으로 동료, 제자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율곡 이이와도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했으며 토론을 통해 
이기일발설(二氣一發說)을 정립하였다.

 성혼은 재야의 선비로 오랜 기간 살았으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다.

 성혼은 성리학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보지 않고 내면적인 
자기 자신의 수양과 진실한 마음의 확립 등 실천을 중시했다.

 성혼은 세상을 떠난 후 파산서원, 비봉서원, 물계서원 등
에 모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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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결한 인품과 수양의 청렴하고 신중한 성리학자 우계 성
혼(牛溪 成渾) 

- 우계 성혼의 파산서원 문화 유산 답사
제4차 2020.11.28.(토) 우계가 걷던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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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서실 유허비

 

우계 서실 유허비 1570년(선조 3년), 36세 때 성혼은 고향 
파주의 본가 동편에 3칸 남짓한 기와집을 세워 우계 서실이
라 이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우계서실의 학도들이 지
켜야 할 학규인 「서실의(書室儀)」를 만들었다. 이는 율곡 
이이가 세운 은병정사와 그 학규보다 7~8년 앞선 것이다. 우
계 서실은 일제시대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파산서원 경
내 옛터에 우계 서실 유허비만 남아 있다.

 우계 서실에 구름처럼 모여든 제자들
우계 성혼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 선생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님은 초가집에 사시면서 우리 공부방만은 기와집으로 
지으셨네. 우계는 학도들이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22가지 규
칙인 ‘서실의(書室儀)’를 만든다.

1. 공부방에 온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침구를 정리한다.

2. 각자 비를 들고 공부방을 청소한다.

3. 차례를 지켜 세수하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4. 제각기 책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 조용히 글을 읽는다.

5. 잡담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외출해서도 안 된다.

6. 식당에서는 나이 순서로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다.

7. 식사 후에는 나이대로 나가 잠시 쉬다가 공부방에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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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서 공부를 준비한다. 틈이 나면 글을 정성 들여 쓰고 
토론, 논쟁한다. 결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8. 수업 후 독서를 하면서 의심나면 반드시 질문한다.

9. 저녁 식사 후에는 시냇가를 산책하고, 공부방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익힌다.

10. 밤이 깊으면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고 밤이 더 깊으면 
잠자리에 든다.

11. 잠자리에서는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12. 일상은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13. 말은 바르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희롱하거나 우스갯소
리를 하거나 요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14. 자리에 앉을 때는 기대지 않는다. 앉거나 일어설 때는
 정숙하고 단정하고 장중해야 한다.

15. 출입할 때는 안정되고 정중하게 한다. 뛰거나 경솔해서
는 안 된다.

16. 출입할 때는 선배가 앞선다.

17. 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다.

18. 계획 없이 외출해서는 안 된다.

19. 모든 일은 겸손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 

20. 아침저녁으로 학업을 점검하고, 마음과 행실을 다시 점
검한다.

21. 항상 부지런함과 삼가함을 생각한다.

22. 어른이 공부방에 들어오면 어린 사람은 모두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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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나이순으로 한다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신분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계는 평생, 이 우계서실에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200명에 달했다.

참고 : 우계 성혼 평전 한영우, 16~17쪽, 만화 우계 성혼 
성기영 104~114쪽, 다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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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성혼의 파산서원 문화 유산 답사

- 제4차 2020.11.28.(토) 우계가 걷던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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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학파를 이루다

우계의 위상과 우계 학파 

조선 유학은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의 학맥을 계승 
하여 15~16세기에는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의 도학으로 이
어지고, 나중에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나뉘었다. 그리고 
기호학파는 다시 율곡학파와 우계 학파로 나뉘었다.

우계 성혼은 조광조의 문인인 부친 성수침으로부터 조광조
의 도학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퇴계, 율곡과 더불어 16세기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되어 친구와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아들 성문준, 사위 윤황, 조헌, 이정구, 김집, 안방준, 김덕
령, 이귀, 이시백, 강항, 황신, 최기남, 이항복, 권극중, 오윤
겸, 변이중 등이 우계의 문인들이다. 특히 사위인 윤황을 통
해 우계의 학문이 파평 윤씨의 가학으로 계승되어 윤황의 아
들 윤선거와 윤선거의 아들 윤증에 의해 소론이 되어 노론의 
율곡학파와 마주 서게 되었다.

우계는 율곡과의 성리 논변을 통해 ‘이기일발설(理氣一發

說)’을 주장하였고 대체로 퇴계의 설에 기여하였으며 한국 양
명학의 뿌리가 되었다. 우계의 학문과 덕행은 문묘에 종사되
는 영광을 가져와 마침내 ‘아국 18현’으로 추앙되었다. 

- 교육 프로그램 :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2020.1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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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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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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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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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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蒼崖化出石將軍 창애화출석장군
萬古銷沈獨有軍 만고소침독유군
却羨無心塵世事 각선무심진세사
出頭科日伴閑雲 출두과일반한운

* 파주 용미리에 있는 석장군(石將軍)
一名 쌍미륵이라고도 한다.

* 1588년(선조21년) 어느 날 53세의 성
혼(成渾)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있
는 石將軍을 보고 詩를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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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시조 작품이 지닌 구조와 그 아름다움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이 작품은 소재의 차원에서 보면, 송 대의 대 시인 소동파
(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적벽부의 다
음과 같은 표현을 중장의 소재 원으로 끌어와서 시적인 분위
기를 높이며, 바탕 소재인 적벽부가 지녔던 주제적 의미를 보
조 관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비롯한 우주 만물에 대한 철학적 본질
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계가 동양의 고전적 시부
인 적벽부의 이 대목에서 중장의 대표적 시어나 시의 정신을 
가져온 것은 그만한 작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
계는 시조라는 짧은 시 형식 속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적 
의미를, 동양의 대표 고전 시부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미를 
통해 철저히 심화시키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는 참신성을 보
여주고 있다.  

우계가 보여준 독창적 소재 차용, 구체적으로는 당시대로는 
세계문학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중국 문학의 적극적이며 교묘
한 소재 차용의 기법은 우리 시조 문학사에서 그의 시조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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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위상을 가장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나는 이런 높은 도(道)의 길, ‘진리의 길’에 따라 참다운 
성리학자로서의 고매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진실한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부끄럼 없는 현재의 삶과 
희망찬 미래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계학보 제3

호 11~1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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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성혼을 아시나요?

- 우계 성혼 관련 문답 풀이
 

문제1. 우계 성혼의 부친은 정암 조광조의 수제자로 글과 
서에 능하여 장래가 촉망된 분이었으나,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자 세상일에 흥미를 잃
고 자기 수양에 힘쓰기 위해 독서실을 지었다. 이 독서실의 
이름은 무엇인가? 

   청송당 / 화석정 /  반구정 / 경현단  (답 : 청송당)

문제2. 우계 성혼선생 평생을 파주에서 학문과 제자 양성을 
하시었다. 우계선생이 사시던 곳은? (답: 눌로리 파산서원 )

   눌노리 파산서원 / 금천역 부근 / 광탄면 / 운정 지구

문제3. 우계선생은 벼슬길 보다는「수신제가」에 힘쓰기로 
하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한다. 이때 우계선생에게 학문을 가
르쳐주신 분은 누구인가? 

   백인걸 / 상진 / 조광조 / 박순  (답: 백인걸)

문제4. 우계 성혼과 도의지교를 맺어 평생을 변치 않는 우
정으로 함께 학문을 한 대학자이자 개혁가인 분은?

   정철 / 이이 / 백인걸 / 김집  (답 : 이이)

문제5. 삼현수간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세 분 사이
에 오고 간 편지를 모아 후대에 제작한 책이다. 이 세분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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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으로 맞는 것은?  

성혼-이이-송익필 / 성혼-이황-기대승 / 이이-조식-서
경덕 / 이이-조식-이황   (답: 성혼-이이-송익필)

  문제6. 우계 성혼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향을 올리는 
서원은? 

파산서원 / 용주서원 / 우저서원 / 자운서원 (답: 파산서원)

문제7. 우계 선생이 율곡과의 수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간의 본성이 ‘이’인가 ‘기’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한다. 

이 논쟁을 무엇이라 하나? 

   우율 논쟁 / 퇴고 논쟁 (답 : 우.율 논쟁)

문제8. 우계는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
지의 시묘살이를 하였다. 우계가 시묘살이를 한 기간은?

    3일 / 3개월 / 3년 / 30년 (답 : 3년)

문제9. 인간의 네 가지 착한 본성 중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
는 마음은 다음 중 무엇인가? 

측은지심 / 수오지심 / 사양지심 / 시비지심(답 : 수오지심)

문제10.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유학의 한 분야를 무엇이
라 하나 ? 

    성리학 / 훈고학 / 양명학 / 실학 (답 : 성리학)

문제11. 우계 선생은 벼슬을 멀리하고 거의 일생을 이곳 파



84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주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우계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
치던 곳으로 옳은 것은?

    우계서실 / 한림원 / 집현전 / 경현단  (답 : 우계서실)

문제12.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지침서로 우계선생이 
지은 책의 이름은?  

위학지방 / 격몽요결 / 우계집 / 율곡전서  (답 : 위학지방)

문제13. 우계 선생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켜야 할 22조
의 규범을 만들어 교육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나?  

우계서실의 / 은병정사학규 / 백록동 학규(답 : 우계서실의)

문제14. 우계는 당대의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학문과 국
사를 의논하며 살았다. 다음 중 우계의 친구가 아닌 사람은? 

    이이 / 정철 / 송익필 / 김성일  (답 : 김성일)

문제15. 송강 정철의 시 중 “재 너머 「성권농」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에서 “권농”이란 조선 시대 농사를 장려하
던 직책을 말한다. 여기서 「성권농」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
인가?

    성혼 / 성삼문 / 성현 / 성승  (답 : 성혼) 

문제16. 병조판서 율곡이 여진족의 난을 진압하였으나 선조 
임금께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한 이유로 탄핵
의 위기에 처한다. 이때 율곡 이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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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를 구한 신하를 절차상의 문제로 탄핵을 한다면 매우 
부당하다”며 상소하여 율곡 이이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혼 / 윤관 / 황희 / 성승   (답 : 성혼) 

문제17. 16세기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여 
일본에 조선통신사 두 사람을 보내어 일본의 사정을 보고 받
았다.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음험한 인물이니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김성일은 토요토미 히데요
시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이어서 감히 침공을 못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이 옳았는가? 

    황윤길 / 김성일  (답 : 황윤길)

문제18.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1592년 (임진년)

문제19. 우계 선생은 국가를 개혁하고 국난을 해결할 방책
으로 상소를 수시로 올렸다. 다음 중 우계의 상소 내용이 아
닌 것은?

나라가 흥하려면 군주는 겸손해야 한다. / 군주는 배움보다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인재를 등용할 때 진실하며 능력 있
는 자를 뽑아야 한다. / 혁폐도감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
켜야 한다. (답 : 2번)

문제20. 우계 선생은 임진왜란 중 서애 류성룡과 함께 일본
과의 화의를 주장하였다. 화의 주장 이유로 맞는 것은?

백성과 병사들이 지쳐 다음을 기약할 최소한의 여유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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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 임금과 조정 신하의 안위를 위하여 (답 : 1번)

문제21. 우계 선생은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평생을 청렴. 결
백하게 학문을 연마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선생이 세상을 뜨
기 전에 미리 자신의 묘 지문을 적는다. 다음 중 우계 선생의 
‘자찬묘지문’이 아닌 것은?

비석에 다른 말을 일체 쓰지 말고 “창녕 성혼묘”라고만 표
기하라 / 관과 상여를 쓰지 말라 / 종이로 염을 하라 / 인력을 
동원하여 시신을 옮겨라  (답 : 4번)

문제22. “만약 견해의 우월을 논하자면 내가 약간 나를 것
이나 행실이 돈독하고 확고한 것은 내가 따르지 못한다.” 라
고 우계 인물평을 하였다. 이 인물평을 한 사람은? 

구봉 송익필 / 율곡 이이 / 송강 정철 / 방촌 황희(답 : 2

번)

문제23. 우리나라 18현은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학자로
서 후세에 존경받아 학문적 업적이 후세에 길이 남아야 선정
이 되었다. 그래서 ‘정승 10명이 대제학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10명이 문묘에 배향된 현인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18현이 아닌 사람은?

   성혼/ 박세채/ 조헌/ 윤관  (답 : 윤관)

문제24. “말 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
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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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리라” 라는 시조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혼 / 성현 / 정철 / 이이  (답 : 성혼)

문제25. 우계 선생은 평생을 파주에서 지내며 많은 제자를 
교육하여 수많은 의병장, 재상, 학자 등 국가의 동량지재를 
양성하였다. 다음 중 우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

    강항 / 조헌 / 오윤겸 / 송응개 (답 : 송응개)

문제26. 파주읍 향양리 우계 묘소에 가면 우계 성혼의 부친
인 청송 성수침 선생의 묘갈명(죽은 분의 업적을 기록한 비
문)이 있다. 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분은 누구인가?

퇴계 이황 / 고봉 기대승 / 율곡 이이 / 우계 성혼(답 : 1번)

문제27. 우계선생의 제자 중에서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의병
장으로 활동하다 일본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리학을 전파한 
학자는?

    강항 / 안방준 / 조헌 / 변이중  (답 : 강항) 

문제28. 우계 성혼 선생은 사후 율곡 선생과 함께 국가의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 18현의 한 분입니다. 동국 18현을 
배향하고 매년 2차례 문묘제례악과 함께 큰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장소는?

   성균관 / 태학 / 집현전 / 국자감  (답 : 성균관)

문제29.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이 임진 나루터를 건너 의



88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주로 피난을 간다. 이 임진나루터에 있는 정자의 이름은?    

(화석정)

문제30. (넌센스 퀴즈) ‘여름엔 수박 가을엔 감’을 사자성어
로 무엇이라 하는가? (여수가감)

우계 성혼 독서토론 퀴즈 문제 해설

               

1. 청송당 : 성수침의 아호 청송에서 따온 ‘청송당’은 ‘솔바
람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다.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현재, 종로구 청운동의 이집은 
남아 있지 않다.

‘청송당’ 글자를 새긴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화가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그린 ‘청송당’의 
모습이다.  

겸재는 청송당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화폭에 올렸다.

울창한 솔숲과 절벽을 이룬 바위들이 고즈넉하다.

청송 성수침은 솔바람 소리와 더불어 독서에 열중하였고 이
런 학풍이 아들인 우계와 그 둘도 없는 벗인 율곡에게 전해져 
우율 학파가 형성된다.

겸재가 그렸던 청송당 자리에는 현재 경기상고가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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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종로구 청운동 89-3) 경기상고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뒤쪽 계단 위에 청송당 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2. 눌노리 파산서원 :
우계는 파산서원 앞으로 흐르는 개천의 이름으로 성혼의 호

로 사용. 파산서원은 주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 길 24-40

파산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우계 성혼과 그의 아버지 성수
침, 삼촌 성수종 및 백인걸의 위패를 봉안하고 후학을 양성하
던 곳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3. 백인걸 : 
휴암 백인걸(休菴 白仁傑, 1497~1579)

조선 중기 학자 문신.

우계 부친인 청송 성수침과 함께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수
학우계와 율곡의 스승.

4. 이이 : 
율곡 이이(栗谷 李珥, 1536~1584)

조선 중기 걸출한 문신 정치가 학자로서 성혼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42쪽 대단한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율곡 형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90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5. 성혼-이이-송익필 

성혼 : 우계 성혼(牛溪 成渾 1535~1598) 조선 중기의 문
신이며 뛰어난 학자 교육가로 우계학파의 창시자 문묘에 배향
되어 있다.

이이 : 율곡 이이(栗谷 李珥 1536~1584) 조선 중기 걸출
한 문신 정치가로서 성혼의 친한 친구였다.

송익필 : 구봉 송익필(龜峯 宋翼弼 1534~1599) 우계, 율곡
의 절친 조선 중기 8대 문장가에 들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다.

 

삼현수간(三賢手簡)은 구봉과 우계, 율곡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후대에 4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6세기 성리학의 대가들인 세 친구가 서로 안부를 묻거나 
성리학을 둘러싸고 토론한 내용을 묶은 이 책은 사상사 학술
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1415호로 현재 서울 한남동의 리움미술관에 소장되
어 있다.

6. 파산서원 : 213~214쪽= 2번 답 눌로리 파산서원 같다. 

7. 우율 논쟁 
우율 논쟁은 당대 학계를 뒤흔들며 이후의 조선 논단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율 논쟁 - 대학자의 반열에 오르다.

1572년 하계 성리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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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선조5)년 성리학사에 길이 남을 뜨거운 논쟁이 바로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 사이에 타올랐던 ‘사단칠정 논쟁’이다.

성혼과 이이는 ‘인간 성향의 본질이 이(理)인가 기(氣)인가’
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를 ‘우율’ 혹은 ‘율우’논쟁이
라 한다.

다들 아시죠. 사단이 무엇인지는? 예! 우계 쌤 파이팅!

수오지심(羞惡之心) :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 :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 잘 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

사단이 바로 본성에서 우러나는, 사람이 타고난 도덕적인 
능력이지요.

퇴계 이황 팬클럽은 우계 성혼을 응원합니다.

예기(禮記)에 칠정, 즉 일곱 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자연의 감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이 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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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계 성혼 선생 관직 제수 현황

번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
여부 비       고
O X

1 1568 참봉 X
선조원년, 34세 2월 전생서 
참봉(종9품)

2 1569 참봉 X
선조 2년, 35세 8월 목청전 
참봉

3 〃 장원 X
선조 2년, 35세  12월 장원
서 장원(정6품)

4 1570 현감 O 한
달

선조 3년, 36세 6월 적성 
현감(종6품)

5 1573 좌랑 X
선조 6년, 39세 2월 공조 
좌랑(정6품)

6 〃 장원 X
선조 6년, 39세 7월 장원서 
장원

7 〃 지평 O 한
달

선조 6년 39세 12월 사헌
부 지평(정5품)

8 1574 인의 X
선조 7년, 40세 1월 통례원 
인의(종6품)

9 〃 정랑 X
선조 7년, 40세 공조 정랑
(정5품)

10 〃 지평 X 선조 7년, 40세 사헌부지평
11 〃 주부 X

선조 7년 40세 2월 전생서 
주부(종6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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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지평 X
선조 7년 40세, 2월 사헌부 
지평

13 〃 정랑 X 선조 7년 40세 3월 공조 
14 1575 지평 X

선조 8년, 41세 6월 사헌부 
지평 임금이 의원을 보내 진료
하고 약을 지어 보내다.

15 " 정랑 X
선조 8년 41세 7월 공조 
정랑

16 " 지평 X
선조 8년 41세 8월 사헌부 
지평

17 " 정랑 X
선조 8년 41세 8월 공조 
정랑

18 1576 지평 X
선조 9년, 42세 10월 사헌
부 지평 

19 " 인의 X
선조 9년, 42세 10월  통례
원 인의

20 1578 지평 X
선조11년, 44세 5월 사헌부 
지평

21 " 사지 X
선조11년, 44세 5월 조지서 
사지(종6품) 

22 " 지평 X
선조11년, 44세 8월 사헌부 
지평

23 " 사지 X
선조11년, 44세 8월 조지서 
사지

24 " 지평 X
선조11년, 44세 11월 사헌
부 지평

25 " 판관 X
선조11년, 44세 11월 예빈
시 판관(종5품)

26 1579 지평 X
선조12년, 45세 2월 사헌부 
지평

27 " 령 X
 선조12년, 45세 2월종묘서 
령(종5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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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성혼 선생 관직제수 현황
번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부 비       고
O X

28 1579 지평 X
선조12년, 45세 3월 사헌
부 지평

29 “ 주부 X
“           ”   4월 장흥
고 주부(종6품)  

30 “ 령 X
“          ”   5월 종묘
서 령

31 “ 지평 X
“          ”   7월 사헌
부 지평

  

32
“ 주부 X

“           ”    “  광흥
창 주부(종6품) 

33 “ 주부 X
“           ”   8월 전생
서 주부(종6품)

34 1580 장령 X
선조13년, 46세  8월 사
헌부 장령(정4품)

35 " 첨정 X
“           ”     “   장악원 
첨정(종4품)   

36 " 장령
O

한
달

“        ”   12월 사헌부 
장령
임금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올라오
라고 명했다.

37 1581 령 X 선조14년, 47세 종묘서 령 
38 “ 장령 X

“          ”   3월 사헌
부 장령

39 “ 첨정 X
“          ”   “  내섬시 
첨정(종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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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정랑 X
“          ”   4월 공조 정랑(정5품)

41 “ 첨정 X
“          ”   5월 내섬시 첨정(종4품)

42 “ 수 X
"          "   6월 풍저창 수(정4품)

43 “ 수 X
“          ”  8월 전설사 수(정4품)

44 “ 상호군 O두달
“     ” 10월 용양위 상호군
(정3품 당하관)여섯 번이나 거듭 불허하고 겨울철땔감을 지급하다.

45 1582 집의 X
선조 15년, 48세 2월 사헌부 집의(종3품)

46 “ 정 X “         ”  3월 사옹원 정
(정3품 당하관)

47 “ 정 X
“         ”   5월 사옹원 정

48 “ 정 X
“       ”    9월 사옹원 정 

49 “ 정 X
“        ”  “ 사재감 정
(정3품 당하관)  

50 1583 집의 X
선조 16년, 49세 1월 사헌부 집의

51 “ 정 X “          ” 2월 사섬시 정
(정3품 당하관)

52 “ 참지 O두달
“ ” 3월 통정대부와 병조 참지
(정3품 당상관) 특별히 제수하다. 처음으로 당상관에 오르다.

53 “ 호군 X
“          ”   5월 호군
(정4품)

54 “ 참의 O한달
“           ”  이조 참의(정
3품 당상관) 은(銀)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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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성혼 선생 관직제수 현황
번
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여부 비       고
O X

55 1583 호군 X

선조 16년, 49세 6월 호
군에 제수하고
경연관(經筵官)을 겸하라
고 명하다.

56 “ 참의 X
선조 16년, 49세 9월 이조 참
의에 두 번째 제수 

57 “ 참판 X

선조 16년, 49세 11월 특별히 
가선대부로 이조 참판(종2품)

을 제수하다. 

58 1584
동지중
추부사 X

선조 17년, 50세 4월 동
지중추부사(종2품)

59 “ 참판 X
“         ”  “ 다시 이
조 참판 두 번

60 “ 동지중
추부사 X

“         ”   “  동지
중추부사

61 “ 파주군
수

O

한
달

“        ”  12월 파주
군수에 명하여
 문안하고 식량을 지급하
라고 이르다.

62 1585 당상 X
선조 18년, 51세 1월 찬
집청(撰集廳) 당상

63 "
동지중
추부사 X

“         ”   7월 동지
중추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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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589 참판 X
선조 22년, 55세 11월 이
조 참판에 세 번

65 "
동지중
추부사 X

“         ”   12월 동
지중추부사

66 1590
첨지중
추부사 X

선조 23년, 56세 11월 첨지중추부
사(정3품 당상관)

67 1592 우참찬 X
선조 25년, 58세 10월 
                자헌대부 의
정부 우참찬(정2품)

68 “ 대사헌 X
“       ” 12월 사헌부 
대사헌(종2품)

69 “ 우참찬 X
“       ”  “  다시 우
참찬 두 번

70 1593 대사헌 X
선조 26년, 59세 1월 두 
번째 대사헌

71 “ 우참찬 X
“          ”  “ 다시 
우참찬 세 번

72 “ 대사헌 X
“         ”    5월 대
사헌 세 번

73 “ 지중추
부사 X

“         ” 5월 다시 
지중추부사(정2품)

74 “ 상호군 X
“         ” 10월 상호
군(上護軍)

75 1594 좌참찬 X
선조 27년, 60세 5월 의
정부 좌참찬(정2품)

76 1595 부호군 X
선조 28년, 61세 6월 
부호군(종4품)

계 7

번
6 9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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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슬과 부귀를 멀리한 참 선비

4번 1570년 현감제수 한 달, 선조 3년, 36세 6월 적성 현
감(종6품) 6월에 적성 현감 제수, 7월에 임금에게 사은하고 
돌아오다.

7번 1573년 지평제수 한 달, 선조 6년, 39세 12월 사헌부 
지평(정5품)제수, 1574년1월 통례원 인의(종6품)제수 부임 
하지 않다.

36번 1580년 장령제수 한 달, 선조 13년, 46세 12월 사헌
부 장령 임금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명했다. 1581

년 1월 사헌부 장령 그만두고, 종묘서 령에 다시 제수되다.

44번 1581년 상호군제수 두 달, 선조 14년, 47세 10월 용
양위 상호군(정3품 당하관)으로 승급. 여섯 번이나 거듭 불허
하고, 겨울철 땔감을 지급하다. 12월 임금이 편지를 내려 부
르다. 부득이 서울로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가 창덕궁 선정전
에서 임금을 만나 돌아가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드디어 파산
으로 돌아오다.

52번 1583년 참지제수 두 달, 선조 16년, 49세 3월 통정대
부와 병조 참지(정3품 당상관) 특별히 제수하다. 처음으로 당
상관으로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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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 1583년 참의제수 한 달, 선조 16년 49세 5월 이조 
참의(정3품 당상관) 은(銀)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하다.

  

61번 1584년 파주군수 한 달, 선조 17년 50세 12월 파주
군수에 명하여 문안하고 식량을 지급하라고 이르다.

* 1583년 선조 16년, 49세 7월 삼사가 병조판서 이이를 탄
핵하고 나서자 이이를 구하는 소를 올리고 시골로 내려가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성혼을 탄핵하자 파산
으로 돌아가다. 임금이 동인 박근원, 송응개, 허봉을 삼간(三
奸)으로 지목하고 귀양 보내다. 동인 언관들이 이이와 성혼이 
서인이라면서 비판하자, 임금이 “내가 이이와 성혼의 당(서
인)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참고서적] 우계 성혼 평전 / 2016.12.20. / 지은이 한영우 
/ 펴낸곳 (주) 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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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순 가계도成義順 家系圖

(27世, 桑谷公石珚派-眞逸齋侃派)

          작성자 : 成耆雄(26世, 桑谷公派(節孝公守宗派))

  

1世               2世           3世         4世        
 5世

成仁輔(中允戶長) →松國(侍中) → 公弼(判書) →君美(摠

郞) →汝完(政堂文學, 怡軒, 文靖)

6世               7世     8世     9世     10世     11

世    12世   13世

石麟(獨谷, 領相)  →志道  →龜壽  →繼會  →邦彦  →九

齡  →雲瑞  →漢卿

戶判     吏判   醴川郡守  忠義衛     縣監    通德郞  

石瑢(檜谷‧大提學)  →達生  → 勝    →三問   →元(早歿)

工判   都摠管  承旨‧死六臣   孟瞻‧孟平‧孟終‧憲‧澤‧當年生(慘

變),

女孝玉(未婚,奴婢,後에 成婚夫朴臨卿)  

石珚(桑谷‧禮判)   →揜(엄) →念祖    →任    →世明   

恭度‧中樞院府事  漢城判尹 吏曹判書  大司憲‧開城留守

抑(억)   奉祖   侃(간)  →世勣    →誼    →遂慶  →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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僖靖‧左贊成  右議政  眞逸齋‧修撰  正言      生員   修義

副尉   進士

扱      順祖     俔     →世亨   →詢    

原州牧使  刑曹參判  虛白堂‧文衡 世昌(俔三子)   右相‧文衡

14世    15世    16世    17世   18世   19世   20世   

21世   22世   23世   

永遇  → 擇   →興門   →勁   →大器 →泰柱 →允黙  →
載衡 →宅鎬 →源孝

悅二子  允黙二子       

24世    25世    26世    

樂禹   →斗慶  →基星(斗慶三子)                         

       生父源百   斗慶三子                      

                子義鎔系基哲后              

                  啓鎔                       

                  世鎔                     

                女義順                        

       成義順(1938年生. 경기 양주)    

       - 숙명여대, 동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碩士)  

       - 경제기획원 정년퇴직   
       - 한국전례연구원 
       - 예절지도교육 연구과정 수료(120시간)

       - 북촌 예절문화원 원장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 국무총리 표창(2019)

       -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성균관 부관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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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순 약력

성명 : 성의순(成義順)

출생 : 1938년 경기 양주

본관 : 창녕(昌寧)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6가 길 8 (우편번호:06956) 

직업 : 북촌 예절문화원 원장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  

- 1963년 정경대학상학과 졸업 학사

- 1965년 대학원경제학과 졸업 석사

경력 : 

- 경제기획원 공무원 정년퇴직

- (社)韓國典禮院 禮節敎授

- 국가공인실천예절 지도사

- 한국효충예절문화 연구원

- 무계원 서당 훈장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 성균관 문묘 해설사 강사 

- 성균관 전학, 전례사, 전수생

-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 2019.02.26 제202056호 표창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2022.05.01.제2022총-7호

   제33대 성균관 부관장 임명 선임

  아국 18현 문간공

  我國 十八賢 文簡公

 우계 성혼선생의 시조

 말 없는 청산이요.

 시 계상춘일을 영어로 낭독.  

2019.04.20.(토) 춘향제 010-3213-9186 
    toa3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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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공(文簡公)이란?

 성혼은 1633년 인조 대에 이르러 문간공이란 시호를 받았
다. 시호에서 문(文)은 도덕에 대한 견문이 넓은 것을 의미하
며 간(簡)은 한결같은 덕을 간직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

성혼(成渾) 시의 도학적 성향과 풍격미 19~20쪽
2020년 11월 12일 초판 발행
양훈식(梁勳植) 지음 학고방(學古房)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학술총서 61

1633년(인조 11년)에는 ‘문간(文簡)’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는데, “도덕에 대한 견문이 넓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 

한결같은 덕을 간직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한
다.”는 뜻이다.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 인문학 아카데미
2020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파산서원)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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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우계 성혼 선생 춘향제 봉행

- 2019-04-21 오전 10:49:09 유교신문 김용헌 기자

▲제관과�집사들이�사당�앞에�서립해�있다.

▲축관이 축문을 독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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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헌관이 봉작으로부터 작을 받아 헌작하고 있다.

▲종헌관이 준소에서 작에 술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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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우계사당제전위원회(도유사 
정붕채)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문화원이 후원한 제7회 우
계 성혼 선생 춘향제가 4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36 우계사당에서 선생의 후손, 유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춘향제에는 박정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성철, 조인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원,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이찬호 파주향교 전교, 남덕희 적성향교 전교, 

이자이 신사임당 추모선향회 회장, 이용규 매죽헌 현창사업회 
이사장, 이천용 율곡 종손, 이돈영 파산서원 원장, 문천기 용
주서원 원장, 최복현 자운서원 원장, 성사영묘 이상봉 도유사, 

동현단 김형식 도유사, 파주향교 향유회 성기만 회장, 황수진 
파주시청 문화교육국장, 장문규 파주읍장, 김순태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다. 춘향제 후에는 사당 앞 뜰에서 
문화행사가 있었다.

우계문화재단 성기철 이사는 우계 성혼 선생의 소개를 하
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례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
다. 우계 선생은 의병장 조헌, 김집 등 200여 명에 이르는 문
인을 배출했다. 자신을 바르게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는 우계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천도학은 정신문화교
육의 지표일 것이다. 우계의 사상은 파주 문화적 전통과 긍지
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유산으로 국민정신 교육의 선양으
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춘향제는 거안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초헌관은 최종환 파주시장, 아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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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영복 우계사당 전 도유사, 종헌관은 성호경 우계문화재
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상봉 성사영묘 도유사의 집례로 봉행했으며, 묘사에 윤방
현 장의, 대축에 김형식 동현단 도유사, 당하집례에 성기영 
KBS 아나운서 국장, 알자에 정해청 장의, 봉향에 박명인 장
의, 봉로에 안용승 장의, 전작에 정재열 장의, 내봉작에 유태
원 장의와 황사연 장의, 사준에 황해연 장의, 사세에 이명로 
장의, 도기에 방초영당 조석래 도유사, 사회에 노보배 장의가 
각각 맡았다.

제례봉행이 끝난 후 본 제례를 주최한 정붕채 우계사당제전
위원회 도유사는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나은 춘
향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
에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계 선생의 
사상은 지금과 같이 빠르게 현대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이어받
아야 할 도덕이며 철학이다. 이번 춘향사는 하나의 제례를 넘
어 축제로 발전시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초헌관을 맡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사말에서 “파주는 구봉 
송익필, 우계 성혼, 율곡 이이 등 세 큰 인물의 고장이다. 이
들 세 분은 한 살 터울로 태어났고 학문적으로 모두 아주 뛰
어났다. 서로 정치적 입장은 다르면서도 서로 우정은 변함없
이 돈독했다. 앞으로 훌륭한 우계 정신을 계승하여 세상에 필
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박정 국회의원, 성일중 국회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용규 매죽헌현창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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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붕채 우계사당제전위원회 도유사가 인사말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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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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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례 봉행을 마치고 제관, 집사 등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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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 선생 춘향제 후 문화행사 개최

▲ 이경자 선생 외 4명이 합창을 하고 있다.

 ▲천리향 홍익효충예절문화원 원장이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족자를 전달하고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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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우계사당제전위원회(도유사 
정붕채)가 주최한 우계 성혼 선생 제례 후 문화행사가 4월 
20일 1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36 우계사당 앞 
마당에서 300여 명의 참배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무대에서 우계 선생 시조 족자 전달, 한시창(漢詩唱), 

영어 시 낭송, 풀롯 4중주 연주가 있는 가운데 단 아래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하얀 두건과 도포를 입은 천리향  홍익효충예절문화원 
원장이 우계의 시조를 붓글씨로 써 만든 족자를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관객에게 펼쳐 보였다. 이 시는 
과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우계 선생의 대표적인 시
조이다.

이어 성균관 전의이며 전례사인 이재철 선생의 우계 선생의 
한시 창이 있었다.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고 무대에서 앉아서 
두루마리에 쓴 한시를 창으로 읊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명창
으로 많은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읊은 창은 시냇가에
서 봄날이라는 계상춘일(溪上春日)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아래
와 같다.

五十年來臥碧山 푸른 산 속에서 오십년을 사는데
是非何事到人間 인간사 시비 될 일 무엇이랴
小堂無限春風地 조그만 집에 봄바람 끝없이 이는데
花笑柳眠閒又閒 꽃은 웃고 버들가지 잠자는 듯 한가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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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철 선생이 “계상춘일” 제목의 한시창을 하고 있다.
 이어서 우계의 시와 시조를 전한준 선생이 작곡한 곡을 이

경자 선생 외 4인이 합창을 했고, 우계 선생의 시 일부가 하
와이대학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에 번역된 것을 성
의순 선생이 영어로 낭송했다. 끝으로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의 지도로 이화여대 플롯 4중주단의 연주가 있었다. 성기선 
교수는 우계 선생의 14대손으로 줄리어드 음대 교수, 뉴욕 신
포니에타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강남심
포니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날 문화행사의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의 제례 의식은 근
엄하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제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우계 선생의 춘향제 후 문화행사는 제례를 넘어 하나의 문화
축제로 발전시켰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최 측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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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순 선생이 영시를 낭송하고 있다.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의 지도로 이화여대 플릇 4중주단
이 연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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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릇 4중주단이 연주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음식을 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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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2020파주인물축제 프로그램 공모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성명 (재)우계문화재단 대표
자명 성호경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65-11 
연 락 처 (단  체)02-2601-8515

(담당자) 010-8310-****
E-m
ail

woogye@
hanmail.net

공모부문  우계 문화제 한마당 (제1회 우계문화제)

▣ 세부 제안 설명  
1. 제안취지 : 한국은 세계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개인주의, 빈부격차, 남북간 대치, 코로
나19 등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지금
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우계 성혼 선생의 삶과 사상을 고찰하고 
널리 알려 국가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실행방법
(1) 프로그램 : 고유제, 개막식, 공연, 백일장, 학술강연, 체험행사 
등을 우계 선생의 정신문화 유산과 결합하여 프로그램 편성
(2) 시행 : 성균관대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와 협의 강연회를 하
고 파주 글벗문학회와 협의하여 백일장을 함.
(3) 홍보 마케팅 :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배포 및 부착하고 
일간 언론 매체 및 인터넷 게시를 병행하여 행사 홍보
3. 참여규모 : 500명 내외
4. 소요예산 : 16,100,000원(자가부담 제외)
5. 기대효과 : (1)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산 우계 성혼의 도학정신을 
배우고 파주의 역사 문화적 뿌리를 찾아 파주 시민의 정체성 정립
에 기여 (2) 우계성혼선생의 조율과 화합정신을 재조명하여 국민 
계도와 교육의 도장 역할

본인(단체)은 상기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서 심사․결
정한 제반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공모제안서
가 채택되면 귀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4월 28 일
신 청 인 : (재)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호경  (서명)

파주문화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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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우계문화제 사업계획서

◇ 행사계획

시   간 본 행사 학술 · 문예행사 체험 · 
부대행사

10:00~10:45
고유제
 - 유림전통제례

우계 백일장
(10:00~12:00)

체험행사
(13:00~1

4:00)

- 붓글씨 
쓰기
- 전통다
례 체험
- 전통놀
이 체험
- 우계기
념관관람

10:45~11:00
개막공연
 - 난타

11:00~11:30

개막식
 - 개회선언
 - 개회사
 - 축사
 - 내빈소개

11:30~12:00

축하공연
 - 음악 연주회
 - 우계시조,합창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우계학술 강연회

14:00~14:30 전통춤사위

15:00~15:30
백일장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15:3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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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획                           (금액 : 원)

항  목 예  산 세 부 내 역

고유제 1,000,000 제수비 : 1,000,000 

학술·문예행사 1,500,000
학술강연료 : 700,000 

백일장 800,000(시상금 제외)

공연단체지원 2,800,000

난타 : 1,000,000  

음악연주회 : 800,000

전통춤 : 1,000,000

시설비 2,500,000
음향 : 1,000,000

시설, 물품임대 : 1,500,000

진행비 7,300,000

식대 : 4,000,000 

보험 : 500,000

교통통제 : 500,000  

차량지원 : 600,000

부스참가단체 지원 : 500,000

비품비 : 700,000   

인건비 : 500,000

홍보 · 마케팅
비 1,000,000

전단 : 500,000 

현수막 : 500,000

합 계 1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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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파주인물축제』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
원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〇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〇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〇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사업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파주문화원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2020년 4월 28일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호경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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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65-11
대표자 : 이사장 성호경

『2020파주인물축제』 프로그램 공모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이후에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직인)

 파주문화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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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개서

단체
목적

우계문화재단은 문간공(文簡公)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의 도학정신과 
성리사상을 국내외로 널리 연구•보급하여 동양사상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되었다. 본 재단은 우계 선생의 학술 선양 사업과 문
화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계 선생의 성리•교학•경세사상을 국내외
에 연구•소개•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집 간행, 세미나 개최 및 한국학 원
류로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우(祠宇)와 묘역 관리, 각종 학
술 연구 및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학술지 발간(우계학보)
 학술총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
 세미나(콜리키움) 개최
 춘향제 개최

조직
체계
(구성)

 이사회 : 이사장 외 이사 10명
 감  사 : 성기일. 성하현
 사무국 : 사무국장(상임이사 겸임) 직원1명

주요
연혁

1987.7.11. 재단 설립허가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일시) 장소 비고
학보발행(1~36집) 1990 ~ 현재 우계문화재단
학술대회  1998 ~ 2019  성균관 유림회관
우계학총서(1집~3집)  1998 ~ 2018  우계문화재단

회원
명단

성 명 주 소 전화 E-mail 전공․경력 직업

1 성호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0-3929- 우계문화
재단 이사장

2 성유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010-3929- 우계문화
재단 상임이사

3 성의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010-3213- 우계문화
재단 교육부장

4 최일범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4153- 한국철학,
성균관대 교수

5 조장연 서울 성북구 장월로 1길 010-42838 유학, 성균
관 책임연구원

6 정도원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5437- 한국철학,
성균관대 교수

7 강보승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010-5437- 한국철학,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8 진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010-9776- 유학, 전북
대 교수

9 김동민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9722- 동양철학,
성균관대 교수

10 최영갑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010-3473- 유학, 성균
관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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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대한민국 토론하는 
파주

 제3회 
청소년독서토론한마당

독서토론 멘토 양성과정 안내독서토론 멘토 양성과정 안내

 1. 제목 : 제3회 독서토론한마당 멘토 양성과정
 2. 일시 : 토요일과정 : 10:00 – 12:00

 토요일 과정 : 11월(9일, 16일, 30일) 12월(7일, 14일)  

 3. 장소 : 파주중앙도서관 4층 문화교육실    
 4. 모집인원 : 20명 내외
 5. 퍼실리테이션(강사)  : 최봉희 
 5. 참가비 : 5만원(식사비와 간식비)

 6. 주관 : 사람책협동조합
 7. 후원 : 파주중앙도서관, 우계문화재단
 8. 특전 : 제3회 청소년독서토론한마당 멘토 활동
 9. 행사일 : 2019.12.14.(토) 10:00~16:00 

 10. 문의 : 010-2442-1466

사람책협동조합



제3부

놀아도 성균관에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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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열두 띠 동물 이야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
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라
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① 자기 띠 동물 색칠하기 할 경우만 색칠도구 준비 해 주세요. 

② 동물 머리띠 쓰고 역할극도 할 수 있어요.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옛날부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띠가 있어요. 

나의 띠를 알아보아요. 우리 조상들은 태어난 해의 주인인 동물의 성격
을 타고난다고 믿었지요. 재미있게 알아가는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알
아보아요.

1.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역할극 하기
2.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하고 자기 띠 동물을 그리고 색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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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무계원 서당 체험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연필, 크레파스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 父, 母, 孝, 忠, 禮 필순에 맞게 색칠하기 
 - 부, 모, 효, 충, 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자기생각을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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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정월에 복주머니 만들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한지, 지끈, 우유팩, 연필, 자, 가위, 풀. (재료비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복주머니 만들기 
 - 설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볶은 콩을 넣은 주머니를 

주었어요. 
 - 설날 허리춤에 매달고 새해를 맞아 만복이 깃들기 바라던 겨레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타
 내가 만든 복주머니를 바라보며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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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효 교육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연필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 부모님을 기쁘고, 슬프게 해드린 경험 적어 보기
 - 부모님께 힘이 되는 말 이야기 나누기
 -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알까요? 

기타  부모님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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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신문지 약간(붓글씨 쓰기 할 경우만 필요, 먹물이 묻

지 않아요~)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 우계 성혼의 시조와 시를 낭독하고 합창한다.
 - 파주의 삼현 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의 우정을 알아

본다.   

기타  만화로 보는 우계 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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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오월 단오에 오색면 실로 장명루 짜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 면실 (재료비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 오색 면실로 장명루 팔찌 짜기
 - 아이의 수명과 안전을 바라는 단오 풍속

기타
내가 장명루 짜서 팔에 걸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

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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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 - 우물고누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
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우물고누(고누놀이) 판, 말 4개씩 강사가 완벽하게 준비합

니다.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 2명씩 신나게 우리전통놀이 우물고누를 합시다. 
- 우물고누 놀이에서 이긴 편은 “샘물 마시러 갑시다! 이~야 

이~야 호~!” 

기타  전통놀이 우물 고누놀이는 지능놀이로 두뇌 발달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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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제기 만들어 차보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활동 시간 1교시~2교시(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 미륭한지, 똬리쇠, 볼펜. (학교 재료 구입 1인

당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 제기차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즐겨 놀던 전통놀이
- 논다는 것은 살아있다, 건강 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놀이방법 : 땅강아지, 헐렁이, 양발차기, 종들이기, 끝내기.
 * 신라시대 화랑도들이 하체근육 발달하기 위하여 제기차

기하였다.

기타
 내가 만든 제기차기를 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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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칠교 접기 놀이 체험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
라인)

  O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종이, 자, 연필, 가위, 풀, A4용지 1장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 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도형을 이리저리 움직여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 놀이.

 -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지형, 글자 형을 만들 수 있다.  

기타  전통놀이 칠교 접기 놀이체험은 지능놀이로 두뇌발달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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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교육연수訓長敎育硏修 자료 

 ♣ 십이지간(十二支干)의 역사 ♣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십이지의 순
서에 십이지(十二支)의 개념은 중국
(中國)의 은(殷)나라에서 시작되어, 

한나라 중기에 이르러 방위나 시간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십이지(十二支)의 순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화(說話)가 있다. 동물(動物)의 발가락 수를 기
준으로 정했다는 설, 각 시(時)에 활동하는 동물 순으로 정했
다는 설,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한 동물 
순으로 정했다는 설 등이다. 이중 각 시(時)에 활동하는 동물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1. 쥐(子)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인 쥐는 달로 치면 11월,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쥐는 영리하고 재빠른 동물로 
재앙이나 농사의 풍흉, 뱃길의 사고를 예견해 주는 영물로 인
식 되어왔다. 쥐의 왕성한 활동력과 번식력은 예지와 다산, 근
면, 재물과 부를 상징한다. 옛말에 쥐띠는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면하고 활동적인 쥐의 특성
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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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丑)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2월, 시간은 오전 1시
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농사일하는 데 
꼭 필요한 짐승으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힘을 상징한다. 꿈에 등장하는 소는 조상
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의 형국에 묏자리를 쓰면 자
손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3. 범(寅)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월, 시간은 오전 3시부
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이 산의 
신으로 숭상되고 있으며, 절에서도 산의 신으로 범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민화, 설화 속에서 호랑이는 인간을 돕거나 인간
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 등 보다 친근한 존재로 그려진다.  

4. 토끼(卯) 십이지의 네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2월, 시간은 오전 5시
부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호랑이를 속이는 토끼, 자라를 속
이는 토끼 등 전설 속에서의 토끼는 의롭고, 꾀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행동이 민첩하여 심부름꾼이나 전령의 역할을 도맡
는 토끼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민간 설
화에서 옥토끼는 달에 살면서 떡을 찧거나 불사약을 만든다고 
전해진다.

5. 용(辰)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3월, 시간은 오전 7시
부터 9시까지를 가리킨다. 용은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 속
에 살며, 비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농경사회에서 군왕과 용은 동급으로 간주되어 임금의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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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 임금의 평상은 용상, 임금의 옷은 곤룡포로 불렸다. 신라
의 30대 문무왕의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으니 동해
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해중능의 일화는 유명하
다. 또한 용꿈은 출세를 상징하는 길몽으로 여겨진다. 

6. 뱀(巳) 

십이지의 여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4월,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털과 발이 없는 생김새가 혐오감을 주고, 독
을 품고 있어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다. 전설 속에서도 뱀
은 간사스럽고 세속적인 동물로 그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나 땅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민간에서는 구렁이 꿈은 아들을 낳는 태몽이라며 반겼다. 

7. 말(午) 

십이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 달로치면 5월, 시간은 오전 11시
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외모에서 전해지는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 등 말이 주는 인상은 강인하다. 이
러한 말의 이미지는 고대 원시미술이나 속담, 시가 등의 소재
로 자주 쓰였다. 신라의 건국신화를 보면 말이 하늘에서 가져
온 알에서 시조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말은 천사의 
구실을 한다. 

 8. 양(未)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6월, 시간은 오후 1시
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양에 대한 이미지는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은혜를 아는 동물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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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지어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간의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없고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
는 지식한 습성을 지닌 양은 설화, 꿈, 속담 등에서도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상서로운 동물로 그려진다.   

9. 원숭이(申) 

십이지의 아홉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7월, 시간은 오후 3시
부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
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힌다. 또한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
물로 부모 자식간의 극진한 사랑이나 부부지간의 애정은 사람
을 뺨칠 정도로 섬세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인용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
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10. 닭(酉) 

십이지의 열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8월, 시간은 오후 5시부
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
닌 서조로,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서곡으로 받아들여졌다. 

흔히 닭에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하는데, 닭의 벼슬은 문
(文)을, 발톱은 무(武)를 나타내며 적을 앞에 두고 용감히 싸
우는 것은 용(勇)이며, 먹이를 보고 소리를 내어 무리를 부르
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울어서 새벽을 알림은 신(信)이
라 했다.

11. 개(戌)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9월, 시간은 오후 7시
부터 9시까지를 가리킨다. 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주변에 항상 존재해 왔으며, 때문에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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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으로 가장 우호적인 동물로 여겨
진다. 

삼국유사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꿈에 등장하는 개는 아버
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 돼지(亥) 

십이지의 열두 번째로 달로 치면 10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돼지 꿈, 돼지 그림 등은 길한 상징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물의 신을 의미한다.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풍습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
다. 또한 돼지는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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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1841 #제목:12지 노래 #작사자:전한준 개사 #작곡일:2019.02.01



제3부 놀아도 성균관에서 놀아라 _145

=작곡 번호-1840 

 & 순:1840 #제목:아버님 날 낳으시고 #작사자:정철 #작곡일:2019.02.01

松江 鄭澈

<靑草 日記>  2019. 02 01(금)

書堂敎室에서 四字小學 첫 구절에 나오는 文句를 지도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항상 질문
을 한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내가 四字小學을 엮으면서는 아에 아버지 내 몸을 낳게 하시고로 바꾸어 놓았다.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낳게 하셨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한다는 것이였
다. 그래서 나는 답변을 한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性敎育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두 글자로 간단히 답변하라고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께 질문도 잘하지 못했던 분위기에서 자랐다. 지금의 분위기
와는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내가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시
기였는데 문화시설도 없고 하여 순진하기가 바보스러웠던 수준이었다. 그 당시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는 神的 존재로 알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친구가 뛰어와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소변을 보신다고 보고를 했었던 사례
를 보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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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번호-1844 

& 순:1844 #제목: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작사자:진태하 #작곡일: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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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동십훈(檀童十訓)

 

단군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우리민족의 전통 육아법.

10가지 교훈이 담긴 동작으로 최초의 육아교육법.

1훈. 불아불아(弗亞弗亞)-귀한 아가-“세상의 빛이 되거라” 
     하늘로부터 온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
2훈. 시상시상(詩想詩想) -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 하여라”
  아기 몸에 우주가 있으니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의미
3훈. 도리도리(道理道理) - “우주만물의 도리를 깨달아라”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 
4훈. 지암지암(持闇持闇) - “진리를 헤아려 깨달아라”
혼미한 것(闇)을 두고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
5훈. 곤지곤지(坤地坤地) - “천지간의 조화를 알아라” 
     땅(坤, 地)의 이치를 본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
6훈. 섬마섬마(西摩西摩) -“힘있게 바로 서서 발전해 나가라”
   몸을 연마해(摩) 옳은 일을 행하며 독립적으로 살라는 의미
7훈. 업비업비(業非業非) - “위험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치(業)에 맞지 않는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
8훈. 아함아함(亞含亞含) - “아 ~~~~ ”
     두 손으로 ‘아(亞)’자를 이루어 
     아가가 작은 우주임을 알리는 의미
9훈. 짝짝궁 짝짝궁(作作弓 作作弓) - “손뼉 치며 춤춰라”
     손바닥을 맞부딪쳐 천지의 조화를 꾀하고
     하늘의 이치를 알라는 의미
10훈. 질라아비 훨훨의(地羅阿備 活活議)-“나팔 불며 춤춰라”
  어떤 질병도 오지 않고 훨훨 날아가 활기차게 자라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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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다 - 성의순 

■ 행사명 : 제4회 연천성당 국화축제

 • 일  자 : 2008년 10월 13일(월) ~ 10월 26일(일)

 • 장  소 : 연천성당

 • 주  최 : 향기로운 북촌모임  

꽃 . 茶 . 詩 음악의 향연
“나도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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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읍 연천성당 전승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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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북촌모임 : 김대포, 박가린, 이혜정, 김선생님, 이강희,성의순

제가 직접 기른 소국 직접 만든 콩가루다식과 국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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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꽃차 한잔의 행복 박가린의 소금과 김대포의 대금연주

날씨 좋고 인심 좋고 분위기 만땅 국화 축제에 오신 팬들 환영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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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예절교육 : 우리의 절을 배워요.

 • 일  자 : 2014년 01월 28일 
 • 장  소 : 또래또 어린이집

즐거운 설날에 한복 입고 절하기

남자의 절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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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연구가 

성의순의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

■ 행사명 : 2013 Welcome to Korea 세르비아 문화교류의 날
 • 일  자 : 2013년 1월 25일
 •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 

복(福) 주머니 만들기 
우리나라 명절 복주머니에 대한 유래와 함께 한지로 직

접 만들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를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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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세르비아 대사 부부  
 | 성의순 한국전통문화 연구가

성의순 북촌 예사랑 문화원장의 선창으로 행사에 참여
한 분들과 다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소중한 인연을 맺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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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랑의 기증식
 • 일  자 : 2013년 2월 8일
 • 장  소 :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

복(福) 조리 이야기 : 조릿대로 복조리를 만든다. 대나
무의 눈이 광명과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였다. 조리에
는 실, 성냥, 엿을 담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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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으로 듣는 “열두 띠 동물이야기”
 • 일  자 : 2014년 5월 12일
 • 장  소 : 충남 아산 미래아동 지역센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북촌 예사랑 문화원 성의
순 원장 (한국 MGO 신문 2014/06/11)

진짜배기 옛날 이야기로 “신나는 예술여행”

북촌 예사랑 문화원 “열두 띠 동물이야기” 주인공들
(한국 MGO 신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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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정월 대보름 행사
 • 일  자 : 2014년 02월 14일 
 • 장  소 : 곰달래 도서관

정월 대보름 행사에 주령구 만들어서 윷놀이 하기  

내가 직접 소원지를 써서 붙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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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만든 주령구로 신나게 윷놀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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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한국 - 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의 궁술(활)문화와 런던의 문화상징 빨간 2층 버스 문

화교류 행사 Exchange -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Archery (Hwal) and London's lconic Red Double Decker 

Bus

• 일 자 : 2013년 10월 20일
• 주 최 : 주한영국대사관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 후 원 : 서울시 중구청, (주)네비오니어, 한국푸드존, 토

탈문화브랜드찬란    

한국 - 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160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한국의 태극기와 영국기 영국 대사 부부

성균관 명덕학당 제15기 민해원, 류재분, 이정례, 이란 원
장, 채시라, 김옥란, 성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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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제기와 장명루 오복 주머니

영국 대사가 주신 가방    복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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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사께서 2층 버스를 
타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셨다.

한국 대표와 영국대표

승경도 놀이판, 윤목, 말
< 관직 놀이 >

영국 대사, 이 란 원장, 

성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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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문화상징 2층 버스  영국 대사 부부와 성의순

동아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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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다례교육 : 차 마시는 예절
• 일  자 : 2014년 02월 11일 
• 장  소 : 재원몬테소리 어린이집

한복 입고 차 마시고 차 음식 먹기 예절시간

차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며  마음이 편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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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시면 피부가 고와진다. 차를 마시면 몸이 날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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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부모효충례교육(父母孝忠禮敎育) 

• 장  소 : 무계원 서당
• 일  자 : 2014년 08월 12일 

 

즐거운 승경도 놀이 신나는 관직 놀이

무계원 서당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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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母  孝  忠  禮  敎育

떡살을 찍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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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자를 필순에 맞춰서 쓰기 교육 

무계원 친구들과 즐거운 투호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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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성균관 지킴이 봉사활동
 • 일  자 :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 장  소 : 성균관, 대성전, 명륜당.

 • 주  최 : (사) 문화살림

(사) 문화살림(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등
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018 성균관 지킴이 발대식 

  

2017. 6. 10. 서리청 제초작업 2017. 5. 20. 들기름 입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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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4.(토) 앞줄 우측 여섯 번째 성의순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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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국립 서울 현충원 꽃 교체작업
 • 일  자 : 2018년 09월 08일 토요일 09:00 ~ 12:00

 • 장  소 :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
 • 주  최 : (사) 충 효 예 실천운동본부

(사) 충 효 예 실천운동본부 김용해 총재와 회원들이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에서 꽃 교체작업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6.25 때 31090 1951. 10. 09. 강원 양구에서 전사하신 
육군하사 성현용 오빠 국립 서울 현충원 53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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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9 실학 어린이날 큰잔치 (교육 : 재능기부)

 • 일  자 : 2019년 05월 04일(토)~06일(월)  

 • 장  소 : 실학박물관 1층 로비, 앞마당, 잔디마당.

2019 실학 어린이날 큰잔치 놀이마당에서 딱지치기, 제게
차기,  OX퀴즈 

활을 만들어서 쏘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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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차례 줄 서서 즐겁게 활 쏘기 하자

안내석에서 고무풍선 만들어서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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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간식 만들기 – 주먹밥, 감자경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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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젊어지는 샘물이야기 + 우물고누 놀이
• 일  자 : 2021년 04월 19일 (월) 10:00 ~ 12:0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2학년1반 : 10:00~10:30 24명, 2반 : 10:40~11:00 27명  
3반 : 11:00~11:30 27명, 4반 : 11:30~12:00 24명 = 총

102명

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2학
년1반 24명 10:00~10:30젊어지
는 샘물이야기+우물고누 놀이

2학년2반 10:30~11:00 27명

2학년 3반 11:00~11:30 

27명
2학년 4반 11:30~12:00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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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오페라 ‘선비’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

-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외래강사 출연

2016-10-18 오후 7:40:15김용헌 기자 yongheon716@hanmail.net

-� 성의순�석전교육원�외래강사(좌)가�김학남�총예술감독

(좌에서�두�번째)과�공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선비」가 지난 9월 25일 뉴욕 
카네기홀 대극장 아이직스턴홀에서 2,800석 좌석을 관중이 
꽉 메운 가운데 공연을 했다. 우리 오페라 역사상 카네기홀 
공연은 처음이었다. 연출은 윤태식, 의상은 박지연, 장신구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디자이너가 맡았다.

‘선비’는 백성의 어지러운 마음을 보듬고 선비정신을 되살리
기 위해 소수서원을 건립하려는 의로운 선비들과 이를 반대하
는 사람들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선비들의 사랑을 그린 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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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 지난해 한국오페라 대상에서 창작 오페라로는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여주인공 유교선 역을 맡은 소프라노 김지현 상명대 교수는 
“한국 창작 오페라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카네기홀 무대에 섰
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안빈낙도(安貧樂道), 인의예지
(仁義禮智)라는 무거운 주제가 담긴 오페라에 미국인들이 이
렇게 호응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예술 총감독을 맡은 김학남 회장(대한민국 오페라단연합회
장)은 “세계가 우리나라 오페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우리나
라가 이제 세계의 오페라 중심국으로 주목받게 되었지만, 세
계 오페라 중심국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
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오페라의 역사
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아 우리나라와 세계 오페라의 수준
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선녀 역을 맡았던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외래강사는 정
통 오페라 음악에 우리 국악 가락을 살려 ‘선비정신’을 표현하
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기립 박수를 받고는 출연자 
모두가 울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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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제3회 사람책 독서토론 한마당

우계 성혼을 읽다
2019.  12.  18

파주시 광탄중학교

사람책협동조합•성혼 

우계재단•광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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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2019. 12.18 오전 09:10-12:40

• 장소-파주시 광탄중학교

• 참여인원-광탄중학교 230명(전교생)/우계재단 

7명/사람책협동조합 20명

• 도서-우계 성혼(전기물)

• 방법-비경쟁식 자율 독서 토의 및 토론, 퀴즈, 

조별 발표

• 협력사항-사람책협동조합,우계재단, 광탄중학교, 

파주․연천축협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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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간표(전체)

1교시 09:10-09:30       우계 성혼 책읽기(교실)

2교시 09:40-10:25       마음나누기, 아이스브레이킹       

                       독서토의 및 토론(교실)

3교시 10:35-11:20       각반에서 독서토론(교실)

4교시 11:40-12:40       퀴즈, 발표 및 개폐식(강당)

◪(멘토의 시간 세부 프로그램)

2교시 -  마음열기(5분) 좋은 문장 읽고 나누기(5분)       

           PPT 설명(10분) 연꽃발상지(교육, 친구, 사건,    

           업적)(10분) 논제 끌어내기(15분)

3교시 –  논제 이끌기 및 발표방법 논의(10분)

         반별 논제로 토의, 토론 진행(30분)

         발표 중심 내용 협의하기(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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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牛溪文化財團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

2019년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처 비 고
① 2  8 청송당 : 경기상업고 교장 이상배 02-737-6490

교무부장 송원근 <명함,공문,책드림>

      교무부장님은 청송당 알고 있다고 함
      교감 명함만드림.

② 2  8 서울청운중학교 교장
    교무부장 신애란(여자) 02-737-0582

     학생들 성수침 잘 알아요.

③ 2  8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
청 

      수위실 통과 설득력 있게 이야기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주무관 윤지현 02-3999-259

  경복궁역 서울특별시교육청까지 택시  3,300원
④ 2  11

조희연 : 2019교육인생 이모작 지원센
터,단배식,승강기

개통식오후2시
30분

  
조희연교육감에게 직접 <명함,공문,책드
림>

 축사후오후 3

시경
⑤   

2
 7

우계문화재단에가서 “만화우계성혼”책 
18권을 받아옴

여행가방으로운
반

우계문화재단에서 까치산역까지 택시비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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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牛溪文化財團 만화책 우계 성 혼

2 0 1 9

년월일
서울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처 찾

아가기 비 고
① 2   7

우계문화재단에 가서 “만화우계성혼”책 
18권을 받아옴

여행가방으로 
운반

②   2  8
청송당 : 경기상업고등학교장 이상배 

02-737-6490  
송원근교무부장

③   2  8 서울청운중학교 교장 02-737-0582
 

신애란교무부장
④   2  8  조희연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윤지현 총무과 

주무관 
⑤   2 11 

 조희연 : 
2019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단배식,승강기

개통식 오후 
2시 30분

⑥   2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02-2133-6060~1

 

www.seoul.go.kr

⑦   2  
 이창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교육문화과
 

02-820-9229

⑧   2  
 민병관 : 서울특별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관으로 
보한다.

⑨   2  김영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⑩   2   

김병오 : 서울특별시 중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종로구,중구,용
산구

⑪   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 우계 성 혼 편지 
⑫   2 국립중앙 박물관 : 우계 성 혼 필 칠언시
⑬   2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 : 삼현수간 보물 
제 1415 호

구봉우계율곡 
편지

⑭   2 서울 창신초등학교 교무실 02-763-3760

⑮   2
 와석초등학교 교무실 031-957-8714 

파주운정신도시 
서명진훈장돌봄

1,2

 (우)10907 경기도파주시 한빛로 7 

야당동 1008

야당역1번출구1

9분



184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청송당 터
          혜록 성의순(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2019년 02월 08일 명함, 공문, ‘만화 우계성혼’책 들
고 방문 답사 

 

 청송당, 경기상고, 서울청운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방문.

우계문화재단에가서 만화책 18권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운
반 걸어서, 버스로, 전철로, 택시로 서울지역 15곳 배부처 찾
아가기.

 

 겸재가 그렸던 청송당 자리에는 현재 경기상고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9-3)

경기상고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뒤쪽 계단 위에 청송당 터
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헛되고 헛되다. 기묘사화 이후 성수침은 세상일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조정에서 아무리 불
러도 결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경복궁 뒤 백악산 아래 자신의 집 뒤에 두어 칸짜리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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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聽松堂)’이라는 독서실을 지어 현판을 달고, 오로지 칩거
하며 자기수양에만 힘썼다.

 성수침의 아호 청송에서 따온 ‘청송당’은 ‘솔바람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다.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현재, 서
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의 이 집은 남아 있지 않다.

‘청송당’ 글자를 새긴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화가 겸재 정선(謙齋 鄭敾,1676~1759)이 그린 ‘청송당’의 
모습

겸재는 청송당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화폭에 올렸다. 

울창한 솔숲과 절벽을 이룬 바위들이 고즈넉하다.

청송 성수침은 솔바람 소리와 더불어 독서에 열중하였고 이
런 학풍이 아들인 우계와 그 둘도 없는 벗인 율곡에게 전해져 
우율 학파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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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문화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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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로상에 성의순 이사 수상

지난 2020년 1월 11일 우계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임시 이사회 겸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성호경 이사장과 10인
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새해 우계 선생 선양사업 주
요 내용을 검토하고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와
의 공동 학술 연구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날 성준경 
이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신임이사로 성의경 전 신산업경영원 
원장을 선임했다. 그리고 재단의 교육사업에 기여한 성의순 
이사에게 교육공로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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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감사패 수상

  

감사패  

  파주교육자원봉사센터 성의순

위 사람은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자원봉

사활동을 선도하여 교육자원봉사의 확산과 경기마을교육공

동체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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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성의순(成義順) 우계문화재단 교
육이사]

                  문일남 주무관(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한국 정신문화의 체계를 세운 우계 성혼 선생
“우계의 사상과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캠퍼스 안에 있는 성균관 대
성전(사적 143호)에는 공자를 비롯해 중국과 한국 유교 성현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 지식인으로는 ‘韓國 十八賢’을 
모신 문묘가 설치돼 있다. 

조선은 건국하면서 성리학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았기에 
인재 양성 요람인 한양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 문묘를 설치해 
주자학 발전에 기여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명 학자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학생들의 사표로 삼았다. 

성균관과 향교에 모셔지는 학자들을 문묘 배향 선현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영예와 권위를 부여했다. 배워서 성인의 경지
에 올랐거나 성인의 경지에 가깝게 도달했던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이다. 문묘 배향 선현을 배출한 가문은 최고의 
학자 가문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에서도 그 후손들을 특별
히 대접했다.

우리나라의 문묘 배향 선현 18현은 弘儒侯 薛聰, 文昌侯 崔

致遠, 文成公 安珦, 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獻公 鄭

汝昌, 文正公 趙光祖, 文元公 李彦迪, 文純公 李 滉, 文正公 

金麟厚, 文成公 李 珥, 文簡公 成 渾, 文元公 金長生, 文烈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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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憲, 文敬公 金 集, 文正公 宋時烈, 文正公 宋浚吉, 文純公 

朴世采다.

그중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선생은 선조가 주요 관직을 수
없이 하사하셨으나 거의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조정에서 
벼슬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도 채 1년이 안 되기에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혼 선생은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며 항상 나라
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혼 선생의 시대적인 삶과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
해 80대 중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교육 봉사에 앞
장서고 있는 우계문화재단의 성의순 교육 이사를 만나보았다.

성의순 교육이사는 1938년 경기도 양주 창녕성가에서 출생
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 정신 중·고,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
학원원 졸업 후 경제기획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으며, 

2019년에는 교육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일문 답) 

- 우계문화재단 소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우계문화재단은 우계 

성혼 선생의 도학정신과 성리 사상을 국내외로 널리 연구 보
급하여 동양사상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1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선생은 어떤 분인가



제3부 놀아도 성균관에서 놀아라 _191

한국 정신문화의 체계를 세운 성혼[成渾, 1535(중종 
30)~1598(선조 31)]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호
원(浩原)이고, 호는 우계(牛溪) · 묵암(墨庵)이며, 시호는 문
간(文簡)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백인걸(白仁傑)의 문인이며, 

이이·정철·송익필 등과 교유하였다. 

선조 1년(1568)에 유일로 천거되어 전성서 참봉이 되고, 

병조참지·이조참의·동지중추부사·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기
묘 명현인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명망이 높았으나, 임진왜
란 때 임금을 따라가지 않은 것과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서인들이 집권한 숙종 7년(1681)이 돼서
야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1572년부터는 이이와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으나,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이이와 타협하였다. 그러나 공
부론에서는 경 공부를 강조하였다.

그의 학문적으로는 율곡과는 반대편에 섰으나 서로 존중하
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었다. 여진족 니탕개가 침범했을 때 
병조판서에 오른 율곡은 상황이 다급해서 임금의 허락 없이 
당장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동인은 율곡이 임금
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위기에 빠졌을 때 우계
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 부득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용감한 신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려 율곡
을 구했다고 한다. 

- 학술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9년에 성균관대와 학술 연구 양해각서(MOU)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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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선비의 전형으로 추앙받는 우계 성혼의 도학 정신과 성리 
사상을 연구하며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혼은 율곡 이이(1536~1584)와 같은 고향에서 같은 스승
(휴암 백인걸)을 모시고 학문을 익혔다. 두 사람은 학문적으
로는 기호학파의 쌍벽을 이루며 선비 사회에서 높이 추앙받았
고 사후에도 숙종 때 문묘에 나란히 배향됐다. 

율곡은 과거를 거쳐 병조·예조·형조·이조판서를 지냈으나 부
친이 조광조의 수제자였던 우계는 기묘사화 이후 벼슬길을 피
해 도학에만 전념했다. 평생 병마와 싸우고 종이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벼슬을 수십 차례 거절하고 임금에게 날카로운 직
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목민 윤리로 청렴, 신중, 근면 세 가지
를 제시하였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장례절차를 간소하
게 상여를 쓰지 말고, 인력도 동원하지 말고, 종이 옷, 종이 
이불로 염하고 소달구지에 실어 장사지내도록 유언하셨다. 

- 우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우계 선생의 성리, 교학, 경세 사상을 국내외에 연구 소개, 

보급하고 논문집 간행, 세미나 개최 및 한국학 원류로서의 전
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우(祠宇)와 묘역 관리, 문
화 전승 보유를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급, 우계 문집의 
번역, 간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예절, 다도, 한자, 효 교육, 인성교육, 전통놀이, 독서 
토론, 시장 경제 교육, 전통문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 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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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등의 교육 봉사와 북촌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복지관, 

군부대, 요양원, 성균관 지킴이로 문화 살림에서 봉사하고 있다. 

- ‘우계 성혼’이라는 만화책도 발행됐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18현의 한 분인 우계 성혼 선생의 삶과 의미를 
우리의 유소년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 
전달하고자,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이 기획하여 작가 성
기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현주 만화가가 그려서 2년의 각고 
끝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계 성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친
구, 학문, 후학 양성, 친구와 만남, 학문, 선비 이야기, 사상, 

임진왜란, 제자 등을 다뤘다.

 가볍지 않은 역사와 사상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한 만화
로 꾸며 성혼의 삶과 학문은 물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
게 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야기 담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
이다.

성혼의 삶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유명 인물과 
유학을 만나게 된다.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 인의예지, 사
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 등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파주지역 초중고 100여 개 학교에 공문과 만화 ‘우
계 성혼’을 발송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194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 그동안 봉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PT로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 파주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신청
을 받아서 즐겁고 신나게 봉사하고 있다. 

파주의 자랑스러운 우계 성혼 선생이 수많은 제자를 우계 
서실에서 교육하신 파주가 좋아서 서울에서 왕복 5시간이 걸
리는 거리이지만 기쁜 마음에 달려간다. 

파주 금릉 중학교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저를 보며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
고 손도 흔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
다.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즐기고 신나게 충분히 놀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해 아쉽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2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 
프로그램을 함께 강연하실 선생님이 계신다면 제가 꼭 전수하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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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성의순 선생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은 2019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행된 ‘제8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수여
식은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서 헌신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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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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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추천한 704명의 후보자 중에서 국민 추천포상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이국종 교수 등 6명은 훈장을 받았고, 성의순 여사는 성균
관 석전교육원에서 유학교육활동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
상했다. 

- 유교신문 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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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순 여사 ‘시민수집가로서 이야기’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전시

2019-09-25 오전  유교신문 김용헌 기자

▲성의순 여사가 전시한 소장품 앞에서 포즈를 취함

성의순 여사는 ‘시민수집가로서 이야기’를 서울 종로구 송월
길 14-3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갤러리 24동에 전시했다.

본 박물관은 차와 다기(茶器)를 모으며 고즈넉한 차향 가득
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 수집가로 성 여사를 다른 한 분과 함
께 선정했고, 두 분의 소장품을 9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품은 찻상, 차호, 차주전자, 탕관, 퇴수기, 차시, 5

인다기셋트, 3인다기셋트 등 10종 4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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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게시물은 성 여사에 관하여 "결혼 후 한 집에서 50

년 넘게 살며 버리지 못해 모은 수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벼루, 수십년 된 타자기, 마패 등을 소장하고 있
습니다. 한때는 큰 의미 없던 물건이 이제는 추억이 담긴 소
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성 여사는 전통예절 강사가 되어 북촌문화센터에서 전통다
도, 예절풍습 교육을 했고,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유아예절강사
로도 활동했다. 성균관여성유도회 명덕학당 사범과정을 수료
해 예절강사와 다도강사가 되었다. 석전전례사를 이수했고 성
균관 전학으로 있으며 전수자 과정을 이수 중에 있다.

▲시민수집가로 성의순 여사의 이야기를 전시품 앞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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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순 선생 성균관 부관장 임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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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 부관장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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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성전 고유례 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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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훈 교수, 황미숙 회장, 성의순 부관장, 민정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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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우 성균관장이 성의순 부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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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부관장 성의순, 이종화 부관장, 손진우 관장, 제갈호갈 부관장   

▲정규훈 교수, 이경재 전교, 이수부 박사, 성기숙 교수, 황미숙 회장, 강순미, 

성의순 부관장, 김정 부관장, 이재철 박사, 이란 원장, 민정기 박사, 이내수, 민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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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순 부관장, 이종하 부관장, 손진우 관장, 제갈호길 부관장 

▲성의순 성균관 부관장, 손진우 성균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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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부 박사, 이경재 태안향교 전교, 김정 성균관 부관장, 성의순 부
관장, 민해원 여성유도회 회장, 백소원 명덕학당 동기, 민정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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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순 어록(成義順 語錄)

어록(語錄) 연구에는 풍부한 자료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어록이란 선종어록과 대별되는 송유 어록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송유어록은 주자학의 태동이
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유어록의 텍스트로 말하자면 二程集, 朱子語類, 朱
子文集, 心經附註, 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등이 있으
며,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많이 연구되었다. 

그중 四書․五經大全은 원문과 주자 등의 주석, 그리고 ‘小
註’로 일컬어지는 ‘大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大全’의 내
용이 朱子語類나 朱子文集에서 가져온 송대의 구어 어록
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퇴계 선생이 朱子文集 중의 서간을 절선(節選)한 
朱子書節要는 당시 주자학의 화두를 四書集註등의 경서

에서 주자의 전체 어록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心經

附註는 조선 유학의 심학(心學)적 가치체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으로 여기에도 다수의 어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朱子語類는 주자어록의 핵심 저작으로 이후 四
書․五經大全이나 性理大全의 모본(母本)이 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개나 계몽적인 입문서조차도 
많지 않다. 

성의순 어록에서는 성균관 여자 부관장으로서 성의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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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작성한 것으로 어록석의와 어록석의의 사전화 과정을 보
여주기 위하여 語錄解를 대상으로 사전학적인 검토를 진행
하여 작성한 것이다. 

향후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성의순 어록의 언어사전 구상
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메리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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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골드 꽃말은
꼭 오고야 말 행복 
나도 찾아 나서리

종자와 시인 박물관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골드는 국화과 타게테스(Tagetes)속의 춘파성 1년생 
화훼 식물로서 꽃, 줄기, 잎 등에 황색 및 적색의 단일성 색
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는 60~70년 전 관상용으
로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한 귀화 식물이다. 더위에 강하고 개
화기간이 길어서 여름철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관상식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항균활성, 방부효과, 혈압
강하효과, 세포 손상 방어기능, 상처 및 궤양을 치료하는 기
능 등으로도 유명하며, 천연색소로 재활용한다면 자원 절약과 
함께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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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몸과 맘

건강한 몸과 맘
사람의 몸은 생명체
기(氣)와 혈(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숨을 쉰다.

숨을 잘 쉬는 자가 행복한 자(者)다.

마음이 편안한 자(者)가 강한자이다.

살아남는 자가 다 강자(强者)가 아니라
바로 사는 자가 강한 자이다.

신기정(神氣精) : 우리는 신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말하자면 신(神)은 자주적인 “경(敬)”을 배양하며 기(氣)는 
혁신적인 “성(誠)”을 배양하고 정(精)은 통합적인 “창조(創

造)”를 배양하는 것이다. 

항상 엄정한 반성과 객관적인 판단을 동시에 수행해야 역량 
제고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행실에 맹목적인 추종
과 주관적인 판단의 자행으로 그릇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 이치를 자신의 신념과 역량을 통해, 모두 충족
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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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란 

해마다 5월이면
우리 집 앞마당은
모란꽃 대궐

어느덧
백오십년 동안 
모란꽃 만발했지

꽃 중의 꽃
별을 품은 열매
부귀영화 누리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모란꽃 그
림과 씨를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설총의 「화왕계」에서
도 ‘화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많은 연구자가 「화왕
계」에서 나온 화왕을 모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선덕
여왕 모란 일화 때문일 것이다. 선덕여왕 모란 일화와 「화왕
계」는 모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모란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9세기에 이르러야 모란이 이백, 그
리고 피일휴(皮日休) 등의 시를 통해 화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691년에 신라에서 모란이 ‘화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선덕여왕 모란일화는 『수이전』 그리고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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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번호-2599 

@순:2599 #제목:모란 #작사자:성의순 #작곡일:2020.08.28

< 靑 草 音 樂 日 記 >   

2020. 8. 28(금)
成義順 女史는 80고비를 넘긴 高齡에도 이팔청춘의 젊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데다가 부지런하여 쉴 틈 

없이 어린이 漢字 人性교육에 東奔西走하시니 늙을 틈이 
없으신 것 같다.

宅의 庭園에 牡丹이 150년이 되었는데 이를 보고 지
은 詩라 하여 最善을 다해 아름다운 樂想으로 만들어 보
았다.

모란(牡丹) 꽃 대궐(大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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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는 효자 효녀

저를 낳아 주시고
저를 먹여 주시고
저를 입혀 주시고
저를 길러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은 효 사상이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모든 전통교육의 출발은 효요 그 교육의 끝도 효다. 

효 사상과 효 문화가 우리의 전통사상과 문화로 정착된 것
은 본래 우리의 원시 종교에 부모와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와 물질문명의 서구 사조는 엄청난 비윤리적 현상
을 만연케 하였다. 이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효 사상을 성찰하고 
효도 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육은 이성을 계발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의 정서 모두를 
성장시키는 총체적인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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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 

생명의 근본인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식 된 도리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하며
부모님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

한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성년이 되기 
위하여는 부모와 학교 및 국가의 관여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
로 예정되어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는 부모님
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동시에 효도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
는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한 사람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 이와같이 다원적인 교육영역
과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 이상, 교육영역 내지 교육 주체 상
호간에 필연적으로 교차하며, 중첩되는 측면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 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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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자라서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조부 조모 : 조부 조모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경험은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내 핏줄에 대한 무한정한 희생정신”, “소신있게 내 손자녀
를 양육하고 주도적인 교육을 실시함”, “가족간의 경계를 분명
히 하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이해시킴”, “몰랐던 진정한 행
복을 일깨워줌”, “손자녀라서 더 감수해야 할 것이 많은 조부
모 교육 및 육아 실상”, “가족의 테두리 아래에서 어우러져 가
는 돈독해지는 가족관계” 등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
이 보다 더 돈독한 가족관계로서 인식되고 있고 행복의 원천
이 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라
고 하는 국가성장 전략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효도가 더욱 더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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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자자효(父慈子孝)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어여뻐 하고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효도 한다.

부자자효 :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움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자자효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행복을 경험하고 긍
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방적이거나 주입식 발현이 아닌 부모
와 자녀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
에게 자애로움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행복과 감사로 자
발적 효행 함을 경험할 수 있다.

 친애적 부모 - 자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자자효
(父慈子孝)는 자녀와 부모간에 상호관계적 작용의 의미를 담
고 있다. 

부모의 자애로움은 책임, 훈육, 수신, 존중, 인내로 자녀의 
효행은 순종, 공경, 감사, 승지, 봉양 등을 통해 긍정적 심리
학의 정서성(즐거운 삶), 적극성(적극적인 삶), 의미성(의미 
있는 삶)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 상승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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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계 만족도도 높아졌다. 

부모에게는 부모 됨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함양되어 자녀에
게 자애로운 부모로서 지지적 역할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부
모님께 대한 감사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효 
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8. 예절 실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 노릇을 해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인 예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절 실천 : 오늘날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은 케케묵고 의미 
없는 번잡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형식이 오늘날에도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하고 영원한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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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예절 의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수준 인
지도, 예절 관련 변인에 따라 크게 작용한다.

가족내의 예절 관련 의사소통, 청소년의 예절교육 경험, 예
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예절교육 필요도 등 예절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 예절의식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소학(小學)은 전 부분에 걸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기본생활 예절과 ‘어버이
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인륜의 도를 실
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바른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길러서, 궁극적으로 본성
을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예절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9.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유래는 
고종 시대에 만들어진 나라 이름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 
무력이 아닌 교화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한 목표로 
‘한(韓)’이라는 국호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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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나는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 1941년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머
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략
을 구체화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기초ㆍ작성한 문안을 여러 차례 독회ㆍ심의하여 11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ㆍ공포하였다.     

1945년 8ㆍ15해방 뒤 임시정부는 귀국을 앞두고, 9월 3일 
14개 항의 「임시정부 당면정책」을 공포하였는데, 「건국강
령」에 근거를 두어 한민족이 당면한 현 단계의 성격을 규정
하고 당면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임시정부는「당면정책」에 따라 비상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확대하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중경임시정부를 정식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과도정부
로 선포하고 인정받으려 하였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ㆍ「건국강령」의 실천 주체로 임
시정부의 법통성ㆍ영도권을 필연론으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건국강령」의 노선은 좌익과 대립ㆍ충돌하였으며, 

중간파와 마찰을 빚었다. 삼균주의ㆍ임시정부ㆍ「건국강령」
의 삼자는 밀접한 고리를 맺고 있었다. 

삼균주의는 임시정부라는 외형과 권위를 입어 「건국강령」
으로 구체화하였고,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임시정부의 영도권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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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家族)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family)다.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라틴어 파밀리아(familia)에서 왔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일가(一家), 일본은 가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다.

가족 :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유교 이념에 의해 보
호·육성되어 하나의 사회적 체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인의 가
족 체제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자연 공동체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서양의 종교 공동체와 유사한 기능으로, 유교의 
‘효제(孝悌)’의 윤리로, 종교 행위는 ‘조상 숭배’로 나타났다. 

이 공동체 속에서 죽음은 자손(子孫)의 성장과 더불어 자연
스럽게 교체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은 효(孝)를 통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영생(永生)’으로 승화되었다. 

이는 사적(私的)이어서 근대 사회적 삶의 방식과 마찰을 일
으키고 있다. 사회의 공적(公的)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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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낳아 투명성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가족(家族) 이기주의(利己主義)’라고 할 수 있다. 

친 서구의 근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 문제는 반
성할 점이 많다. 그러함에도 탈근대의 문명에서 인간의 행복
을 위해서는 가족의 ‘유기체적(有機體的) 성격’을 중시하고, 

가족의 보호, 가정의 회복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걸어야 한
다. 

각종 복지정책도 지나치게 개인 위주로 하지 말고 가족 단
위도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족제도의 장점으로(아직도 한국인은 가
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3세대가 함께 혹은 가까이 사는 것
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계(直系) 가족 형태를 재조
명하면서 무분별하게 서구적 사고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되리
라 본다. 

특히 복지체제도, 참여가족 중심 관리체계구축을 체계화해
야 한다. 말하자면, 봉사 성과와 가족 건전성 증진, 봉사기간
과 보상의 체계적 연계전략 등 체제 속에 투영시켜야 한다.

11.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벼슬을 탐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멀리한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선생은 선비들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228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청렴결백하게 학문에만 매진한 도학자 
우계 성혼선생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창녕성혼묘’라고만 쓰고 
관과 상여를 쓰지 말고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염하여 
소달구지에 싣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우계 성혼 : 우계의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모
의 심리적 태도가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다고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정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에서 ‘자녀의 
능동적 양육자’로 변하고 있다. 

자녀의 행동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훈계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한국사회의 가정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혼 우계가 자녀에게 남긴 20편의 편지는 오
늘날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유언 형식으로 작성한 우계의 
편지로 본 가정교육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검소한 생활 강조이다. 우계는 자신의 장례와 아들의 
혼례를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가학으로서 도학의 계승이다. 우계는 부친의 가르침
과 문헌(文獻)의 유풍(遺風)이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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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자녀 개인별 격려와 훈계이다. 우계는 자녀들의 상황
과 조건에 따라 맞춤식 훈계와 당부를 하고 있다. 

넷째, 사대부로서 우국 애민 실천이다. 우계는 치국(治國)

의 책임을 진 사대부로서 국가의 장래와 백성의 안녕을 걱정
하며 애민(愛民)을 강조하고 있다.

12. 삼락(三樂)   

1. 배우는 즐거움,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경제학과), 

(사)한국전례원, 成均館 明德學堂, 禮學院, 知師範, 성균관 유
교교육원(선비학당), 성균관 석전교육원. 

2. 가르치는 즐거움, 예절, 다도, 한자교육, 효 교육, 인성교
육, 전통놀이, 독서토론, 시장경제교육, 전통문화.

3. 봉사하는 즐거움, 2000년부터 현재까지 7,666시간, 교육
봉사로 국무총리상 수상, 북촌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복지관,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도서관, 군부대, 요양원, 성균관 지킴
이.

삼락 : 공자의 3락(樂)은,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

不亦說乎)”,“유붕이자원방래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不亦樂乎)”, 
“인부지이불온불역군자호(人不知而不慍不亦君子乎)”라고 하였
다. 

이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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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인
생 3락을 말한다. 

맹자의 3락은, “부모구존형제무고(父母俱存兄弟無故), 앙불
괴어천부부작어인(仰不傀於天俯不怍於人), 득천하영재이교육
지(得天下英才而敎育之)”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인간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
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이상 인생삼락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본심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욕심과 본심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본심이 줄고, 욕심이 없어지면 본심이 작용한다. 

즉 욕심이 커지면 마음 안의 인의예지(仁義禮智)가 줄어 상
대방과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피
곤하게 되고, 피곤하면 고독하게 되고, 고독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13. ‘왈츠와 닥터만’에서 팔순 잔치
     

친구들이 좋아 좋아 몰려온다. 

설렘 가득 안고 가평으로 가는 길에
그림 같은 북한강이 우리들의 마음같이 
넘실대며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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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가는 커피점을 짓고, 한국 최초의 커피 박물관을 개
관하여, 

커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박종만 관장, 

추억의 붉은 벽돌 건물, 주인장의 고집스러운 커피 철학,

커피 향기 퍼지는, 커피가 잘 되는 땅은 붉은 땅이란다. 

모두 예쁜 화관을 쓰고, 우아하게 치즈케이크를 자르고, 

아련한 소녀적 감성이 살아나는 곳에서,

팔순 소녀들은 세월을 잊고 마음껏 까르륵,

노을빛 햇살이 된 얼굴로 넘실대는 북한강을 지난다.

왈츠와 닥터만 :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의 왈츠와 닥터만 커
피박물관과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 커피박물관은 해당 지역에
서 커피와 관련하여 가장 대중화된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복합문화예술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단순히 마시는 행위를 떠나서 사람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도구로서 커피를 테마로 한 평생교육기관이자 사회교육기관으
로 건립되었다. 

커피박물관의 건설적 활용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 교육 전문인력인 해설사와 교육사를 채용하여 업

무를 확대해야 하고, 

두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커피문화연구의 결과물을 
박물관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 번째,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종 축제 및 커
피 박람회와 커피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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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박물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는 질문은 이젠 익숙한 인
사와도 같은 말이다. 

이와같이 커피가 우리와 함께 한지도 어느덧 120여 년이 
흘렀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 팔순 잔치를 벌인 성의순 
성균관 부관장의 소녀적 감상을 덧붙여 본다. 

14. 현명(賢明)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努力)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맹자 서설 : 어떤 사람이 정자에게 물었다. “맹자도 가히 성
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감히 그를 성인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이미 지극한 데까
지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맹자의 성선(性善)과 양기
(養氣)에 대한 이론은 모두 전대(前代)의 성인들이 꺼내지 못
한 것들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있는 시대를 제
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시대를 옳게 알지 못한다면 
학문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과 비교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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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금세 알 수가 있다. 얼음과 수정 같은 것들도 광채가 나
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옥과 비교해 보면 부드럽고 함
축성을 지닌 광채가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맹자의 
글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요체를 찾고 천성을 길러
서 방종해지는 마음을 거둬들이기를 가르치고 있다. 인의예지
(仁義禮智)에 이르러서는 측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사양하
고, 시비를 가름하는 마음으로 그 발단을 삼았고, 사악한 이
설(異說)의 해로움을 논하여서는 그릇된 마음이 생겨나면 그
것이 정치를 해치게 된다고 하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안정된다“고 하였다. 천변만화 모든 것이 단지 마음으
로부터 따라오는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고 해내기 힘든 것이 없다고 하였다. 

15. 아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만들어 낸 것이므로 나는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 하나 믿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안 해본 고생 하는 건, 모두 나 때문입니다.

아내란 자주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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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나물을 무치는 사람

아내란 내가 아껴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화려한 옷 챙겨입고 외식하기보다
남편이 “수고했네 고마워”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4역을 해내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따뜻한 포옹 고마워, 이번 복날에
삼계탕 사 올 테니 친정에 한 번 다녀 와?

역시 우리 남편 하나는 최고의 선택이었어!

율곡 이이 격몽요결 거가장居家章 : 지금 학문하는 자들은 
밖으로는 아무리 뽐내는 빛을 가졌어도 속은 실상 착실하지 
못하다. 그것은 바로 부부간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안다. 자리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욕에만 치우쳐서 저들의 위의(威儀)

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이유는 부부 사이에 지나
치게 서로 친근하기만 하고 서로 공경하는 자가 몹시 드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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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자기 몸을 닦고 제 집안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남편은 화락한 모습을 갖추어 의리로써 아내를 사랑해 주고, 

아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받아서 일을 바르게 처
리해야 한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예와 공정한 마음을 잃지 
않는 뒤에라야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만
일 그렇지 않고 항상 서로 친밀하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
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해본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
로 이것은 아내와 함께 서로 경계해서 반드시 전에 있던 습관
을 버리고 점점 올바른 예로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렇게 해서 남편이 만일 아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한결같
이 정당하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게 되고 남편의 말을 순종
하게 될 것이다. 즉, 부부간에는 너무 친밀하다 보면 위의(威

儀)를 잃는 수가 많으니 친밀한 중에서도 먼저 서로 공경하라
는 의미이다. 아울러서 몸을 닦는 요점은 바로 참을 인(忍)자
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자님께서도 “백 가지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고 했다. 그리고, “천자의 몸으로
서 만일 참지 않으면 온 나라 안이 빈터가 될 것이고, 형제끼
리 참지 않는다면 그들은 각각 헤어져서 살게 될 것이며, 부
부간에 서로 참지 않는다면 자식까지도 외롭게 만들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한 것은 참을 
인(忍)으로 태도를 갖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
어 모시는 행실을 실천한다면 화평한 가정을 영원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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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록동학규白鹿洞學規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
友有信하라. 

右는 五敎之目이니라.  

博學之하고 審問之하고 愼思之하고 明辨之하고 篤行之하라. 

右는 爲學之序이니라. 

言忠信하며 行篤敬하라. 懲忿窒欲하고 遷善改過하라.

右는 修身之要이니라.

正其義하고 不謀其利하며 明其道하고 不計其功하라.   

        右는 處事之要이니라.

己所不欲을 勿施於人하고 行有不得이어든 反求諸己하라

右는 接物之要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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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第20回 大韓民國書堂文化한마당 講經大會

姓名 성 의 순(印)  漢 字 成 義 順
經典名 대학 경1장
部  門 學生部(    ) 一般部( O  )

 講經原文內容
< 大學章句 >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新)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知止而后에 有定이니 定而后에 能靜하고 靜而后에 能安하고

安而后에 能慮하고 慮而后에 能得이니라.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

古之欲 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하니라.

物格而后에 知至하고 知至而后에 意誠하고 意誠而后에 心正하고

心正而后에 身修하고 身修而后에 家齊하고 家齊而后에 國治하고

國治而后에 天下平이니라.

自天子以至於庶人이 壹是皆以修身爲本이니라.

其本이 亂而末治者否矣며 其所厚者에 薄이오 而其所薄者에 厚하리

未之有也니라.

- 上은 經一章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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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경기민요 노랫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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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17:00 선정되다. 성균관 문묘 해
설사 양성 자격과정에 성균관 석전교육원 전례사과정, 성균관 
석전교육원 총동문회 부회장 성의순이 주관하는 2018년 서울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 설명회가 2018.03.05.(월) 10시에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산인해로 
대회의실이 꽉 차 숨 막혀서 진땀이 났다.

2016 시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의순은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과정을 한국역사문화교육원에서 2016년05월
17일~07월12일 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성
균관 문묘 해설사의 자격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성균관 문묘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석학들을 모
신 곳으로서 그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바로 그분들
의 학문과 덕행을 알리고, 높이 칭송하며 백 가지 행동의 근
본이 된다는 효와 오륜을 홍보하는 좋은 게기가 될 것임으로 
문묘의 해설사는 다른 관광지의 해설사와는 특별히 교육적으
로 큰 목적이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연구하고 
문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며 2년을 초조하
게 기다려 왔다.

 본인 성의순을 아는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선정되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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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도와주신 여러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종로구로 신청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 용산구로 신청하

기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2018년 03월 09일 (금) 마
감시간 까지 얼마나 초조했는지 용산 구청이 왜 그리도 먼지 
걸음이 더디기만 하구요. 서류제출 한 후 어떻게 집에 왔는
지? 정신이 없었다.

신청 서류 제출 후 4월 11일 선정되었다고 축하한다는 전
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긴 터널 속에 있었는지?

고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성의순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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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 문묘 해설사의 자원봉사시간 부여

1. 종로구청 본관 5층 자원봉사센터 방문
2. 정보센터 자료실 송승현 담당자 면담
3. 1365 수요처 등록 신청서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5. 김오현 문화과장, 손승진 문화재관리팀 담당자 면담
6. 1년 정도 봉사 실적 쌓아 인정받으면, 2만원 지원해준다

고 했습니다.

7. 서울 평생교육에 시민제안서 제출 결과 선정되어 450만
원 지원금 받아서, 성균관 문묘 해설사 4시간씩 10회 40시간 
교육 후 성균관 문묘 해설사 3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8. 2019년 08월 07일 (수) 14:00 올들어 최고로 더운날 
말복 무렵 땀이 뚝뚝 눈 뜰 수가 없이 무덥다.

성균관 문묘 해설사를 위하여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자원봉
사팀 방문, 문화과 문화재관리팀 방문 했습니다. 

9.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 성균관 문묘 해설사에게 자원
봉사 시간도 줄 수 있고, 돈도 2만 원씩은 줄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성과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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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 해설사, 자원봉사
 • 일  자 :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 장  소 : 성균관, 대성전, 명륜당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음
2018.07.10.(화) 제7강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과정 수업  

2018. 07.17.(화)성균관 동재에서 사회봉사와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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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禮節의 본당인 成均館 해설사 성의순 

제7강 수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성균관 대성전 앞에서 참배하고
자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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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28.(목)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회원들

2018년 07월 10일 (화) 작업완
료 비가 와서 충분히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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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상 공적서 

- 2022. 5.31(화) 여성유도회

1. 성의순은 1963년 숙명여대졸업 학사, 동 대학원 1965년 
졸업 석사. 지인이 “놀아도 성균관에 가서 놀아라”는 말씀에 
2001년 성균관 여성유도회 중앙회 부설 예학원 제13기 수료
증

2002년 명덕학당 제15기 수료증
2003년 지사범 제9기 사범자격증 
2015년 성균관 유교교육원(선비학당)에서 진사
2016~현재 성균관 석전교육원에서 전례사, 전수생, 이수자

과정

2. 2015년 5월 15일~6월16일까지 현금 600만 원 총무처
에 입금, 2015년 6월 27일~7월 19일까지 현금 820만 원 총
무처에 입금, 2015년 10월 10일~11월1일까지 현금 900만 
원 총무처에 입금(가정주부가 전화요금이 매월 10만 원 이상 
지출로 남편 걱정 들음)

3.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기자재 보강
도포 사대 유건일체 45벌 구입, 당의 및 치마 9벌 구입
중국 고전 술잔(爵) 2개 金 錠원장 寄贈

祭祀용병풍, 신주, 제상 50만 원
모형제수 120만 원 보관, 이동용 가방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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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강의실 환경 개선
@ 최대형 흑판 구입설치
@ 강의실 LED 전등으로 교체 110만 원
@ 공기청정기 90만 원 설치
@ 컴퓨터 구입 설치

5. 2018년 2019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자격 과정에 선정되어 
450만원 지원받아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교육을 하고, 성
균관 문묘 해설사에게 자원봉사 시간당 2만 원씩 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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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문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요망 

 
1. 성균관 문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요망합니다.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교육은 우리나라 성현(18분)의 
학문과 덕행을 알리고 높이 칭송하며 백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므로 교육적으로 큰 목적이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1) 성균관은 지난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구심점 역
할을 해왔습니다.

성균관은 우리나라 유교의 중앙본부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
들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유교 의례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전승해온 곳입니다.

성균관은 고려말과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太

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 이라고도 하였다. 성균은 
음악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이 성균지법을 맡았
다고 한다. 그래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을 맡춘 다는 의미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이루고 과불급(過不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2) 문묘해설사 양성.

석전의 의의 : 석전이라 함은 문묘에서 공부자(孔夫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일컫는다. 즉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
부자께서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 삼아 사람으로서 마
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치평(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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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
서 생폐예제(牲幣醴齊)를 헌설(獻設)하고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
을 석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문묘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석(釋)과 전(奠)은 다 차려놓는다는 뜻으로, 

석채(釋菜)라 하며 빈번지류(蘋蘩之類)로 단조로운 차림이고, 

석전은 생폐(牲幣)와 합악(合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전(祭典)이다. 이러한 석전은 선성과 성현들의 학문과 인격
과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를 숭모하고 존중히 여기며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묘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3) 본래 문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설립한 태
학(太學), 신라시대의 국학(國學),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

監), 조선시대의 성균관(成均館) 등의 국립대학 구내에 건립
하여 국조(國朝)에서 주관하는 오례(五禮) 중에서 길례(吉禮)

편에 속하는 국가적 중사인 석전을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태학이나 국학, 국자감, 성균관은 우리 나라의 
유일한 전통적 민족대학으로서 유교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인
재를 양성해 온 교육기관이다.

4) 석전의 유래(由來)

석전이란 학교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선사(先師)란 앞서간 전대(前代)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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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했던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고, 선성(先聖)이란 주대(周

代)에는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

王). 주공(周公)을 일컫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이고, 한
(漢)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부자를 점차 선성, 

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
전으로 우러르는 관례가 정착이 되었다. 후한(後漢) 명제(明

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부자를 선사로 삼아 
공부자의 고택(古宅)을 찾아가서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
(魏), 수(隨), 당(唐) 이후로는 대체로 공부자를 선성, 안회
(顔回)를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5) 오늘날의 석전(釋奠)

우리나라의 석전대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 않
는 고래(古來)의 악기와 제기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전음악인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고무(古舞)인 팔일무
(八佾舞), 제관(祭官)이 입는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의상과 
고전적 의식절차 등이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
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커서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
정되어 있다. 이러한 석전은 동양의 철학과 학문과 그 인습에 
깊이 뿌리를 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의 양식으로 오늘날
까지 동양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맥락이다.

2. 성균관 지킴이 기본교육, 심화 교육, 현장실습도 해서 문
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는 보람으로 즐거워합니다. : 대성전, 명
륜당, 향관청, 정록청, 진사식당, 동재, 서재 등 총채로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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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걸레로 마룻바닥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문화재 주변 
정리, 제초 자업을 7년간 해왔습니다. (사)문화살림 회원으로 
성균관 지킴이와 인성 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3. 공통예절 : 학교는 사람다움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넓혀
주어 더불어 살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어 내리는 배움의 터전이다. 학교가 없다면 어리석음을 깨
칠 수 없으며 보다 넓고 깊은 새로운 지식을 전수(傳授)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몽매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은 모두 학교의 존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2) 선생님과 학생은 학교의 모든 규칙을 엄중히 지켜 학교
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게 한다.

3) 선생과 학생은 학교의 모든 시설을 아끼고 다듬어 본래
의 목적에만 활용한다.

4) 선생과 학생은 학교 안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다.

5) 선생과 학생은 학교가 모든 사람들의 본받음의 대상임
을 자각해 진리와 원칙에 성실한다.

4. 선생님을 모시는 예절 : 부모는 낳으시고 선생님은 가르
치시기에 선생님은 부모와 같은 어른이다.

1) 선생님을 부모 모시듯이 공경으로 섬긴다.

2) 선생님은 지식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지혜를 주시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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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는다.

3) 선생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며 원칙이다. 어긋남이 없이 
성심을 다해 배운다.

4)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문이 있으면 공손하게 질문해 깨
닫는다. 묻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서 
배운다는 뜻으로 학문(學問)이라 한다.

5) 선생님을 모시는 데는 배운다는 것 외의 다른 생각은 
일체 갖지 않는다.

5. 제자를 대하는 예절 : 제자는 오로지 배워서 본받으려는 
대상이다. 지식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성심을 다
해 가르치고 본 보인다.

1) 제자 대하기를 자기의 자식 대하듯이 사랑을 다한다.

2) 제자의 실수는 선생의 부족에서 연유한다. 항상 자책하
는 마음으로 제자를 대한다.

3) 제자는 선생의 거울이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제자를 방
치하는 것은 선생이 게을러서이다.

4) 제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선생은 그 제자를 버리거나 
선생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
에 그럴수록 더 가르쳐야 한다.

5) 지식을 더 탐구하고 연마해 제자의 학문 욕구에 부응한
다. 선생은 제자보다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6. 동문간의 예절 : 한 학교, 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은 
형제자매와 같은 것이다.

1) 같은 학교, 한 선생님에게서 배우거나 같은 학문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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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배움의 연조와 학문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선후의 예
절을 다한다.

2)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해 부추기며 칭찬하고, 나쁜 일은 
서로 깨우치고 경계해 고치게 한다.

3) 선배를 형님 모시듯이 공경하고 후배를 동생 사랑하듯
이 아껴 서로를 배운다.

4) 동문과 선후배는 협력해 학교를 발전시키고 선생님의 
학덕을 빛나게 하는 데에 주력한다.

5) 동문과 선후배는 학문에 시샘을 하지 말고, 자기가 더 
노력해 상대의 부족을 메우며,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기에 앞서 자기의 연마와 탐구로 학문을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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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 행사명 : 고결한 선비 우계 성 혼 선생을 만나다.

• 일  자 : 2019년 07월 01일 (월) 10:00 ~ 11:3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초등학교 총 38명
2교시 : 10:00~10:40 1학년 11명+3학년 8명=19명 
3교시 : 10:50~11:30 5학년 7명+6학년 12명=19명 

 경기도 파주시 탄현초등학
교 2교시 10:00~10:40

1학년 11명 + 3학년 8명 
= 19명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선생님의 시조 ‘말 없
는 청산이요’를 함께 낭독 
하였다.

우계 성 혼, 고결한 
선비, 지행일치, 언행일
치, 정심정도를 붓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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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10:50~11:30 5학
년 7명 + 6학년 12명 = 

19명
탄현초등학교 인사, 인사

는 내가먼저 함께 율동으로 
탄현 탄현 탄현!!! 하였다.

우계 성 혼, 고결한 
선비, 지행일치, 언행일
치,정심정도를 붓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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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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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 진사 임명을 받다

▲2015년 5월 15일 金錠 부관장이 성균관進士교육을 하다.

▲2015. 5.15. 金暻鉉 부관장이 진사교육에 화환을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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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6. 金錠 成均館 부관장 成均館 進士 任命狀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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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열정과 헌신이 낳은 뜨거운 우계 사랑 

 - 성의순 편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최봉희(시조시인, 계간 글벗 편집주간)

성의순 선생님은 1938년 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숙명여자대
학교 정경대학 상학과를 졸업한 그 후 경제기획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후에 (사)한국전례원 예절교수, 국가공
인실천예절 지도사, 한국효충예절문화 연구원, 무계원 서당 
훈장,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성균관 문묘 해설사 강사, 

성균관 전학, 전례사, 전수생,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성균관 
부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02월에는 국무총
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북촌예절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2012년 『서울문학』 가을호에 수필 
부문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다. 현재는 글벗문학회 정회원으
로 활동하시면서 2020년부터 공모연수 책만세와 글벗문학회
에 시화전 등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우
계문화재단 교육 이사는 물론 성균관 부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초중고에 우계 성혼 선생의 업적과 전통문화와 전통 
놀이를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자
원봉사 1만 시간 이상을 돌파하는 등 구순의 나이가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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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에는 고양시에 중학교에서 ‘경기도 사람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글벗문학회에서도 각종 백일장과 시화전에 참여하는 것
은 물론, 글벗백일장에 우수상(2020년)과 아차상을 수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글벗문학회의 노래로 ‘글벗 인사’와 ‘책만세’ 노랫말
을 창작하여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글 나눔과 배
움 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고양지역, 파주지역의 39개 학교
에 각종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열정적인 교육적인 활동에 교육기
관의 담당자는 물론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젊은이에게는 물론 함께 하는 교육자에게도 모범
이 되는 일이다. 이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의순 선생님과의 인연은 3년 전인 2019년 7월로 기억한
다. 우계문화재단의 교육 이사로 활동하면서 우계문화재단에
서 발간한 책『우계 성혼』을 각 학교에 홍보하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방문한 바 있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
하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꿈의학교에서 학
생들의 독서토론을 지도하는 등 후세를 위한 그분의 열성과 
헌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의 교육철학과 열정적인 프로그
램의 참여는 모든 이의 탄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작
은 키에서 나오는 낭랑한 목소리와 노래는 물론이고, 학생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신나게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배움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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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존경
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분의 품성과 열성
에 반했다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이제 그는 우계 성혼 선생님의 청빈한 삶과 고결한 선비정
신을 여러 학생과 파주의 지역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위해 오로
지 봉사의 마음으로, 그것도 자비량으로 참여하면서 항상 환
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
가. 성의순 작가와의 동행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성의순 작가를 만나면서 떠오른 행복의 언어가 있다. 프랑
스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의 명언이다.

“우리 인생엔 단 하나의 행복만 있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
랑받는 것이다(There is only one happiness in life, to love 

and be loved).” 
긍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

며 산다는 것이다. 어쩌면 성의순 작가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한다. 오늘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어떻게 즐겁게 나눌
까?”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루라는 개념 속에서 1년이라는 개념보다 365배 값지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건강도 하루의 소중
함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행복도 세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하루하루 안에 있기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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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히 성의순 작가를 나눔과 배움의 여장부이자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결
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또 흔
들리기 쉽다. 그 때문에 마음을 한결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보호본능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다. 그럼에도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오롯이 나눔을 실
천하고 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춥고 힘겨운 겨울날에도 성의순 선생은 열정의 삶을 살고 있
다. 서울 장승백이에서 파주지역 혹은 연천 종자와 시인박물
관까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전철과 버스, 택시를 타고 오가
면서 그들과 나눌 소중한 이야기보따리를 들고 행복의 발걸음
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의순 선생은 우리 글벗문학회
는 물론 성균관, 그리고 우계문화재단에서 어느샌가 큰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힘이나 사상은 일시적이다. 그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것이다.

다시금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성의순 작가를 존경한다. 그
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과 배움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성의순 작가를, 아니 성의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건대 나는 그의 영원한 팬
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을 거스르는 힘이 분명 있다. 사랑은 때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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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한다. 그렇기 때
문일까? ‘사랑하면 나이와 세월을 잊는다.’고 하지 않던가. 구
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계속해서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길 소망한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아마도 3년 정도는 걸린 것 같다. 처
음 기획한 때부터 자료를 찾고 퇴고하고, 그리고 다시 정리하
고 함께 수정하면서 무던히도 땀을 흘렸다. 성의순 선생님께
서는 얼마나 꼼꼼하신지? 잘못된 원고는 다시 고치고 수정하
고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아직도 정리
되지 않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이 실천한 다양한 교
육자료와 사진, 그리고 본인이 활동한 엄청난 자료들이 차고
도 넘친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이 책에 다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아마도 다음 기회에 그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금 책을 개정판 혹은 새롭게 출간하리라 믿는다. 

오늘도 소망한다. 성의순 작가님을 존경한다. 언제나 건강
하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늘 함께하길 소망한다. 그의 열정에 
비례해서 건강과 행복도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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